
미 건국과정에서부터 줄곧 강조된 

것은 바로 구세계(유럽)에 대비되는 

신세계(아메리카)로서의 자아정체성

이었으며, 이것이 미국 예외주의의 역

사적 기초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념적 원천이 신세계와 구세계를 가

르는 기준이 되어 왔는지는 여러 이론

이 존재하나 청교도주의가 우위였다. 

식민지 시대부터 북아메리카에 정주

한 유럽계 이민자들이 도덕적으로 타

락하고 영구적인 전쟁과 압제에 시달

리는 구세계에 대항해 새로운 자유와 

번영의 공간을 신대륙에 건설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국

가적 자아형성이 외부세계와 비교해 

강력한 우월의식과 선민의식, 나아가서는 일종의 

구원자 국가(redeemer nation)로서 보편주의적 

열망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의 예외주의도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이데올로기라

는 차원에서 보면 민족주의의 한 종류이지만, 혈

통, 인종, 언어 등 대개 “특수주의적” 자원을 기반

으로 민족의 경계선을 구축해가는 일반적 종족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와 달리, 미국의 민

족주의는 독립선언문과 연방헌법 등에 명기된 소

위 미국적 신조(American Creed)에 기초한 시민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로서 전인류에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강조한다는 점이다.

역사학자들은, 미국의 예외주의는 1630년 존 

윈스롭(John Winthrop)이 성경의 산상수훈(마

태복음 5:14)에 나오는 표현을 빌어 아메리카가 

전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언덕 위의 도시(city 

upon a hill)”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이래 한결같

이 미국인들의 정체성과 근본적 세계관을 구성하

였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의 정체성과 사명의 원

천을 확인하기 위해 청교도의 설교를 찾았다. 존 

윈스롭의 설교(“A Model of Christian Charity”)에

서 유명한 문구 인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로 세워

질 것입니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특별한 운명을 모델이자 세계의 빛으로 완벽하게 

포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를 통해 세인

트루이스, 워싱턴 대학의 영어 교수인 밴 유진

(Abram C. Van Engen)은 이 설교가 오용되고 오

해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신간(City on a Hill : A 

History of American Exceptionalism)에서 “언덕 

위의 도시”가 어떻게“기초”국가 텍스트가 되었고, 

오늘날 미국사회를 계속 형성하고 있는지를 말해

준다(Reagan, Clinton, Bush, and Obama All 

Cited One Puritan Sermon to Explain America: 

How did a forgotten colonial text become a 

national origin story?).

총 3회의 저녁집회와 2회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현장참여

는 매일 100여명, 온라인 클릭

수 500명을 넘었다. 

첫날 집회는 준비위원장 김

희복 목사 인도로 프라미스금

요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후 회

장 양민석 목사의 개회선언 및 

대회사, 대표기도 김영식 목사, 

성경봉독 손성대 장로(부회장), 

특송 프라미스중창단, 강사소

개 양민석 목사, 설교와 통

성기도 황성주 목사, 헌금특

송 현악5중주, 헌금기도 김

학진 목사(뉴욕장로교회), 

광고 이창종 목사(서기), 축

도 허연행 목사 순서로 진

행됐다.

양민석 회장은 대회사에

서 대회 개최이유를 1)어둠이 

짙을수록 영적건축이 더욱 필

요하다 2)어둠의 때에 별빛은 

더욱 빛날 수 있다 3)Let’s go 

together for the Future라는 

감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성주 목사는 “코로나 시

대! 꿈의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라”(사51:15)라는 제

목의 설교에서 “코로나 배후에

는 하나님이 계시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

려워하라”며 의사답게 의학적

인 설명을 곁들였다. 

황 목사는 “하나님의 경이로

운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

다. 이 상황은 지나가는 것이 아

니고 바뀔 때까지 계속될 것이

다. 코로나는 모든 사람을 겸손

하게 하신다. 모든 국가의 취약

성을 드러내셨다. 
<3면으로 계속>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0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가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라

는 주제 하에 9월 18일부터 사흘간 온오프라인 집회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

렸다. 이로써 40년 역사 중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할렐루야대회가 계속 열린 셈이 됐다. 사상 처

음 있는 일이라 개최 여부부터 우려가 많았지만 순조롭게 잘 치러졌으며 이전과 달리 세운 2명의 

강사도 열정적으로 집회를 인도했다.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는 집회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수고한 준비위원회에 감사한다

며, “이제 신선한 영적 파문이 뉴욕교계를 덮어가기를 기도한다. 여전히 두려움의 안개가 끼어있

는 시대지만 소망이 빛이 되길 기도한다. 팬데믹의 파도를 헤쳐 나오게 하신 선장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린다”고 대회 종료 소감을 전했다.    

1630년 매사추세츠만의 최초

의 청교도 총독인 존 윈스롭은“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와 같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문구는 

17 세기에 매우 흥미롭고 알려지

지 않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히 

마태 복음 5:14)에서 나왔으며 

1600년대에는 청교도들이 아니

라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가장 사

랑했다. 그들은 마태 복음 5:14을 

사용하여 개신교가 거짓이고 가

톨릭이 참임을 증명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 시대 이

후로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교회

라고 말했다(예수님은“언덕에 세

우셨다”). 반대로 개신교도들은 

참된 교회를 작거나 숨겨진 것으

로 묘사하면서, 누가 복음 12:32

와 요한 계시록 12로 넘어갔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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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온오프라인 집회 성료

“신선한 영적 파문이 뉴욕교계 덮기를”

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
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뤄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
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언덕위의 빛나는 도시”, 미국!
CT, 존 윈스롭의 “언덕 위의 도시” 설교 배경과 왜곡/오용되고 있다는 사실 지적

강사 2명 황성주 목사 마이클조 선교사, 열정적 메시지 전해

2020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마지막 날 집회에서 강사 마이클 조 선교사가 설교 후 통성기도를 인도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유일한 희망이던 

백신마저 최근 임상시험에

서 잇달아 부작용이 나타나

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신 개발의 선두그룹인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한 백신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미하거나 중

간 정도의 부작용을 보였고 

최근 임상시험을 재개한 영

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부작용과 관련해 조사에 착

수하겠다고 밝혀 개발에 차

질이 예상된다. 아스트라제

네카는 지난 8일 영국의 임

상시험 참가자 한 명에게서 

원인 미상의 질환이 발견돼 

글로벌 임상시험을 잠시 중

단한 바 있다.

잇단 코로나19 백신의 부

작용 소식에 임상시험 참가

자들의 중도 포기도 속출하

고 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

드존슨은 스페인에서 진행

하는 임상시험에서 중도 포

기를 선언하는 지원자가 나

오고 있다면서 “(아스트라제

네카가 개발 중인) 그 백신 

때문에 발생한 일은 우리가 

연구하는 백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백신의 위험

성을 묻는 전화를 많이 받았

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선거 전에 백신이 개

발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

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

르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

장은 지난 16일 상원 청문회

에 출석해 코로나19 백신의 

일반적인 보급 시점을 내년 

2-3분기로 예상한다고 밝혔

다. 레드필드 국장은 백신보

다 마스크 착용이 감염방지

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코로나와 직접 

싸우고 있는 의료진의 고충

은 누적되고 있다. WHO는 

코로나19 확진 사례 가운데 

7명 중 1명은 보건 의료 종사

자라며 이들에 대한 안전 대

책을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

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은 “WHO에 보고된 코로나

19 사례의 약 14%가 보건 종

사자에서 발생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35%에 달했다”

고 지적했다. 의료진 수는 대

부분 국가의 경우 전체 인구

의 3% 미만, 중·저소득 국가

에서는 2% 미만인 점을 고려

하면 높은 비율이다. 앞서 국

제간호협의회도 지난달 중

순까지 팬데믹으로 44개국

에서 간호사 1000여명이 숨

졌다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 같은 감염 위험뿐 아니

라 의료진이 스트레스와 사

회적 차별, 폭력에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WHO

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의

료 종사자 4명 중 1명이 팬

데믹 이후 우울증과 불안감

에 시달리고 있고 3명 중 1

명은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

우리는 의료진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며 “단지 그

들이 환자를 돌보기 때문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의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

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의 안

전을 보장하지 않는 한 어

떤 국가, 병원, 의원도 환자

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진

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프랑

스 남부지역에서는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하는 사설 연

구소 20곳이 근무여건 개선

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바이러스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검사

량을 대폭 늘리라는 정부 방

침에 따라 연구소 직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과도

하게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자 

파업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프랑스에서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 

시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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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
WHO, 9월17일 현재 누적 확진자 3천만 명 넘어선 지구촌 일그러진 일상 보도

최근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주에는 하루 신규 확

진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는 멈

출 줄 모르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

전 8시24분(그리니치표준시 16일 오후 11시24분 기준) 기준

으로 누적 확진자는 3천만 명을 넘었다. 이는 지난달 30일 2

천5백만 명을 넘은 이후 18일 만이며, 지난달 10일 2천만 명

을 넘어선 지 38일, 지난 6월 27일 1천만 명을 넘어선지 82일 

만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첫 보

고 이후 179일 만에 1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 1천만 명에서 2

천만 명은 44일 만에,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은 38일 만에 

각각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확산세는 각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

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

시간) 자체 집계 결과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

가 30만7,930명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모든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

다. 그 종교심으로 수많은 종교를 만

들어 그 안에서 안녕(安寧)과 복을 

도모(圖謨)한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심에서 출발한 종교의 아류(亞流)가 

아니다. 기독교는 일반종교와는 전

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

많은 종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요소들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배

치(背馳)되기 때문이다. 종교는 그들

이 믿는 신 자체를 아는 일에 힘을 

쓰지 않는다. 실상은 존재치도 않는 

그들 신의 실체 여부(與否)를 진지

하게 알아보려고도 않으니 그 신의 

성품을 제대로 알 턱이 없다. 종교는 막연히 자기들의 신을 몹시 무

서워하며 신의 비위(脾胃)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서글픈 순종을 한

다. 종교는 자기들의 신의 영광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오

직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요 기도의 내용이다. 종교는 구

원이 자기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처절하게 온갖 노력을 다한다.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심에서 출발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의 계시에 의해 세워졌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계시의 주체시요 믿

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기독교

는 무서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행하신 위대한 일 때문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순종한다. 기

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기독교의 기도는 

나의 소원에 집착(執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으로 하

고 있다. 기독교는 자기가 알아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

원의 길을 선물로 받는다. 따라서 타력(他力) 구원으로 인한 감격의 

찬송이 멈추어지지 않는다. 

이렇듯 종교와 기독교는 출발, 과정,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 기독

교의 핵심에는 사람의 종교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 견고히 자리 잡고 있다.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형식은 몰

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말(一抹)의 유사성도 없다. 기독교는 어

떤 종교와도 견줄 수 없는 배타적(排他的)이요 독보적(獨步的)인 

진리이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이런 배타성과 독보성을 무시하고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종교와 손을 잡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독교 안에서의 다원주의(多元主義)는 원래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기독교 안에 다른 종교를 옹호하고 수용하는 주제넘은 관

대함은 전혀 필요도 없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와 벨리

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단 말인가(고후6:15). 기독교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종교 중의 한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별성은 선명(鮮明)하다. 그 차별성은 종교적

인 사람과 기독교인의 삶으로도 입증되어야 한다. 제한된 영역에서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종교생활을 기독교인의 삶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올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안

녕히 계셔요. 다음 주일날 또 만나요” 라는 심사(心思)가 조금이라

도 있다면 그는 엄연히 종교인이다. 주일 그리고 교회에만 묶여 있

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드러나야 기독교인이다. 스스로의 삶을 통합적으로 살펴본다면 나

는 과연 모호한 종교인인가 온전한 기독교인인가? 

발행인 칼럼

종교냐 기독교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확진사례 7명 중 1명 의료종사자, 4명 중 1명 우울증 불안감 
백신 임상시험 부작용 잇달아, 침체된 세계경제회복 5년 예상



<1면에서 계속>

4차 산업이 한방에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하지 말고 찬

양하라(합1:3). 불평하고 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

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

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목사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 본

질로 돌아가서 제자훈련 시

키고 가정교회로 침투하고 

모든 성도를 만인 선교사로 

흩어서 계시록의 킹덤드림

을 실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

으키신 꿈의 파도를 타고 변

화의 중심에 서서 구원의 역

사에 동행하라. 이제 부흥은 

개 교회 모임의 증가가 아니

라 선교사 파송이다. 생계 문

제는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역동성에 삶을 던지라”고 역

설했다.

둘째 날은 박마이클 목사 

인도로 원보이스워십의 경

배와 찬양 후 소리엘 지명

현 목사의 영상찬양, 대표기

도 정순원 목사, 특송 소프라

노 박진원 집사, 강사소개 양

민석 목사, 설교와 통성기도 

마이클 조 선교사, 헌금특송 

유요선 집사, 헌금기도 조원

태 목사, 광고 정대영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 순서로 진

행됐다.

마이클 조선교사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사이에서”(

삿2:10)라는 제목의 설교에

서 “사사기에 들어오며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다른 세대

가 생겨났다. 신앙의 전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녀에게 진정 물려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

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

아오기를 소원한다. 기도하

는 부모의 자녀를 망하지 않

는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

으시고 자손을 일으키실 것

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의 마지막 보루다. 하나님 나

라를 꿈꾸는 우리 다음세대

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 믿

는다. 2020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 주의 영광을 볼 것”이

라고 선포했다.

조 선교사는 장애인 부모

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난의 삶을 살았으며 어머

니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에 가며 예수님을 버렸

다. 그러나 군대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

로 만나고 이후 전도자의 삶

을 살게 됐다고 간증했다. 

제대 후 돌아간 

학교에서도 전도하

며 하나님의 인도

하심 가운데 “열방

을 놓고 기도하라”

는 꿈과 비전을 갖

게 되고, 영어공부

를 하게 됐으며 인

기 영어강사가 되

고 세상에서 한창 잘나가던 

31세에 선교사로 인도하셨

고 “주님, 꽃은 가장 아름다

울 때 꺾여야 할 줄 믿는다”

라는 고백과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하

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현재 

풀타임 선교사 70명, 파타임

까지 150명이 IM선교회에

서 일하고 있다.

2017년부터 한국 차세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

며 지역교회를 돕는 선교회

를 지향했다. 3년반 동안 약 

24개의 국제학교를 세웠으

며 700명의 학생을 가르치

고 있다. 한국다음세대살리

기운동을 통해 수많은 아이

들을 지역교회 선교사로 파

송(?)한다. 많은 열매를 맺으

니 한동대, 그리고 성결교단

과 백석대신 교단에서도 수

련회를 맡길 정도다. 
<4면으로 계속>

시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과 오순절 날의 성령의 강림사건과 더불어 하나님께

서 오랜 구속역사를 통해서 배태시켜 오신 하나님의 

교회가 드디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다. 이때 탄생

한 교회는 사도들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단 하

나의 교회였다. 그 이후 전 세계 각 지역에 전파된 하

나님 나라의 복음의 결과로 성도들의 숫자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 각 지역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

만, 그 교회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교회의 지 교

회일 뿐이다. 민족, 지역, 언어, 문화, 신앙고백의 표현, 

성례, 교회 정치제도의 차이 등등에 따라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하

면서 많은 다양한 교단을 형성하였다. 시각적으로 볼 때 많은 교회와 교단이 존재

하므로 마치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교회와 교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며 그 모든 교회는 그 

하나 밖에 없는 교회의 가지일 뿐이다. 따라서 성경은 한결같이 시각적(visible)으

로 뿐만 아니라 역동적(dynamic)으로 모든 지 교회의 하나 됨을 지킬 것을 명령하

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이 하나 됨을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며.....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

스도에게까지 자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양성을 이루었지만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지도 못하고 

성숙한 교회는 더 더욱 이루지 못한 나머지 세상의 조소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의 교회역사는 이러한 현상의 고

저를 반복한 역사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공존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다. 

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교회 내에 공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욕되게 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며 오

히려 거추장스러운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기독교의 믿음은 각 개인의 구도

나 고행이나 인간의 깊은 사색 혹은 성찰, 지적 활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각 성도들에게 주신 주권적 

은총의 선물이다. 그 믿음의 내용은 전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하

나님의 계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구성된다. 이 세 요소가 균형 있

게 잘 어울리게 될 때 그 믿음은 가장 올바르고도 건전하며 강한 믿음이 된다. 이 

믿음의 시작과 성장에는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개입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심과 아울러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그의 죄를 깨닫

고 회개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나 

성령이 각 개인에게 획일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므로, 성도들의 믿음과 성경지식은 

각각 차등이 있게 되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믿음의 지식이 많은 자와 적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그 믿음을 일상생활과 특별한 사안에 적용하는 방식

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생활 방식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따

라서 이러한 현상은 교회 내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여기에다가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방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

는 사탄이 교묘하고도 격렬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다. 이로 인해 교단

과 교단이, 교회와 교회가, 신학자와 신학자가, 목회자와 목회자들이, 교회내의 직

분자들과 직분자들이, 일반 교인들과 교인들이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며 갈등하고 

서로 싸우면서 교회의 기본적 모습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오랜 교회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큰 숙제이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고 미국교회가 그렇다. 양국이 민감

한 대선을 앞에 두고 있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적 문제에까지 개입되어 심각

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멋진 해결책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모두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우리들은 다시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해결책을 깊이 곰씹으면서 이를 실천하여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

두 하나가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의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스럽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자. 

<1면에서 계속>

마태 복음 5:14에 이르렀

을 때 그들은이 구절을 재해

석하여 가톨릭의 손에서 그

것을 뜯어 내야만 했다. 보

편적 교회가“언덕 위의 도

시”가 되는 대신, 윈스롭과 

같은 청교도들은“언덕 위의 

도시”가 복음의 진정한 빛이 

비추는 곳마다 지역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구절은 하나의 보편적인 교

회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

에, 개별 회중, 마을, 도시, 그

리고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

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을 설명하기 위해 윈스

롭의 말을 차용했을 때, 그는 

"기독교 자선의 모델"을 미국 

문화의 기초 텍스트로 바꾸

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마디

로, 레이건과 보수주의자들

은 냉전 기간 동안 윈스롭의“

언덕 위의 도시”설교를 미국

의 가치이자 비전으로 만들

었고, 냉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더욱 더 흥미로운 사실은  

윈스 롭의“언덕 "언덕 위의 

도시"라는 문구를 미국 국가 

이야기의 창시 텍스트로 사

용하게 된 사실이다. 사실상, 

윈스롭의 “언덕 위의 도시

론”은 19세기 중반까지도 

출판되지 않아 대중에게 알

려지지 않았으며, 출간된 후

에도 별다른 반향이 없었던 

논의였다. 

아니러니하게도,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무신론자인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미국을 소련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청교도 

원리에서 타락한 미국 사회

를 고발하는 미 건국의 정전

(Canon)으로 격상 시켰다. 

그리고 밀러가 죽기 불과 몇 

년 전,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케네디(John F. Kennedy)는 

연설에서, "언덕 위의 도시"

설교를 사용한 최초의 대통

령이되었다. 그리고 레이건

이 이 문구를 다시 집어 들

었을 때,  “언덕위의 빛나는 

도시”는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더 큰 원천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미국

이 다른 모든 국가에서 선택

되었으며 인류 역사에서 특

별한 목적을 부여 받았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유와 민주주의

의 모델이되어야 한다. 그러

한 견해는 무엇보다도 미국

의 기원 이야기에 달려 있

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순

례자들이 건국 이념에 영향

을 주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

는 “미국 우선주의”나 “미국 

예외주의”와는 “언덕위의 

도시”개념이 태생적으로부

터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의 역사대신 

이데올로기만을 제공한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우선주의”자들은 말하는 “

위대함”은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로 주권, 

권력, 부에 관한 것이다. 그

럼으로 ‘아메리카 퍼스트’의 

위험은 잘못된 국가 선거 감

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도덕적 선  즉 영적 

가치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390년 전 영국의 청교도 

목사 ‘존 윈스롭(John Winthrop)’

은 신대륙으로 떠나는 아라

벨라호의 갑판에서 ‘저 건너 

새로운 언덕 위에 세상이 우

러러보는 빛나는 도시’를 세

우자고 설교했다. 미국의 자

긍심과 세계에 대한 특별한 

소명을 뜻하는 이 구절이 또 

한번 빛을 발할 것인가? 우

리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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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과 한 입으로

“언덕위의 빛나는 도시”, 미국!

“신선한 영적 파문이 뉴욕교계 덮기를”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첫날 강사 황성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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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사스에서 LA를 가다 보

면 처음에는 끝없는 평원이 

펼쳐진다. 그렇게 한 10시간

을 가면 콜로라도의 록키산

맥이 나타난다. 그때부터는 

계속 산을 넘어가야 한다. 산 

넘어 산이다. 그러다가 콜로

라도를 다 지나갈 때쯤 되면 

점점 사막으로 바뀐다. 그리

고 유타 주에 들어가면서 본

격적인 사막이 시작된다. 가

도 가도 사막이다. 암갈색밖

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점차 푸른색들이 

나타난다. LA에 다 와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 캔사스

의 평원을 지나는 사람도 있

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콜로

라도의 험한 산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

람은 유타 주나 네바다 주의 

황량한 암갈색 광야를 지나

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 

초원에 있어도 언제 인생의 

산을 넘어가게 될지 모르고 

지금 가나안에 있어도 언제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게 될

지 모른다.

1. 인생은 산 넘어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꼬?"로 시작하는 시편 121편

은 유월절 같은 절기에 순례

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다. 그러나 즐

거워서 부르는 노래라기보

다는 사실은 기도였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미터에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예루살렘은 800미터 

산꼭대기에 있다. 쉽게 말해

서 예루살렘은 대관령 꼭대

기에 있는 것이고 여리고는 

강릉 앞바다에서 300미터 

더 바다 속으로 내려가야 있

다.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

의 거리는 25마일 정도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

가는 길이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다. 1200미터 되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

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순례자들이 아침 일찍 여

리고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

전을 향해 길을 떠난다. 앞을 

보니 첩첩산중이다. 저 산을 

어떻게 다 올라간단 말인가? 

무사하게 저 산들을 다 넘어

가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

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걱

정을 하게 된다. 

우리말에 걱정이 태산 같

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산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

어야 할 어떤 대상,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떤 장애물을 

뜻한다. 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 이 산만 넘

어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런데 그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 우

리는 그렇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산을 넘어 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산을 넘어가

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이다.  이렇게 우리 앞에 넘

어야 할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 광야를 지나는 인생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

어나자마자 광야가 펼쳐진

다. 광야 한 가운데 산꼭대기

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다. 

여리고도 광야에 있다. 유대 

광야 한가운데 있다. 여리고

는 오아시스이다. 광야인데 

샘이 있어서 지금부터 1만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고 살았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르는 지역은 다 광야이다. 

쉴만한 나무 한 그루 없다. 

동네 하나 없다. 샘 하나 없

다. 완전히 다 광야다. 그런 

광야를 하루 종일 지나가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고가실 때마다 바로 이 험

한 길을 지나셔야 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했는데 순례자들

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산보

다도 황량한 광야였다. 사실

은 "내가 광야를 향하여 눈

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서 올꼬?" 그렇게 탄식했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산 넘어 산

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

에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인

생을 산에 비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가나안)은 

절반 이상이 광야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젖과 꿀만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이스라

엘 사람들은 이런 척박한 환

경에서 살아야 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산에 올

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

다. 

우리는 풍요의 가나안에서 

살고 있지만 광야에서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광야 길보다 더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광야에서보

다 더 자주 길을 잃어버린다. 

광야에서보다 더 많은 위협

에 직면한다. 광야에서보다 

더 지쳐있다. 광야에서보다 

더 외롭게 살아간다. 우리는 

다 광야를 지나는 인생들이

다. 지금도 코로나 광야를 지

나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

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고국

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에스

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무너

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갔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

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

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

에 이르니라”(스7:9).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네 달 걸려서 갔다고 했다. 

그러나 그냥 4달 걸려서 갔

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갔다고 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가 온 길-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은 다 

사막이다. 사막을 네 달이나 

걸려서 건너온 것이다. 산 넘

고 물 건너 온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온 것이다. 사막

에는 사방에서 죽음이 도사

리고 있다. 그런 사막을 네 

달이나 지나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다. 정말 "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

심"이 아니면 네 달 동안 사

막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런 광활한 "불뱀이 우글거리

는 건조한" 사막을 지나 예

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  

에스라가 고백하듯이 하나

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

이 광야이다. 우리가 지금까

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광야

를 지나왔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

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질병의 광야, 고독의 광야, 

실패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버림받음의 광야, 잊혀짐의 

광야, 가난의 광야, 실직의 

광야, 이혼의 광야, 사별의 

광야 등등 그 어떤 광야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사

히 통과하게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광

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광

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광야

를 지나고 있다. 하나님의 은

혜로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

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

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광야

이기 때문이다.

3,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

는 인생

젊은이들이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갔다. 목

표를 이루었다. 정상을 정복

한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 

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것

과 같다. 참고 견뎌야 한다. 

가슴 속에 사표 한 장씩 품

고 다니는 것이 직장 생활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결혼을 했다. 산을 정복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행

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혼생

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목사가 되는 것도 쉽

지 않다. 그런데 목사가 되

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때부터 광야

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국

에 어렵게 어렵게 왔다. 목

표를 이룬 것이다. 산을 정

복한 것이다. 미국에 오기만 

하면 주말마다 백야드에서 

파티를 할 줄 알았다. 미국

이 가나안인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다. 한국에서 보다 우

리는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산을 

넘고 광야를 건너는 것이 우

리의 인생이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

전에 올라가기 위해 험산준

령을 넘어야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한

다. 나무 한 그루 샘 하나 없

는 뜨거운 광야를 지나야 한

다. 걱정이 태산 같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들

은 기도한다. "하나님 이 산

을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시

옵소서.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

로 그 산을 무사히 넘어가고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생은 산을 넘고 광야를 

건너는 것이다. 산도 넘고 

광야도 지나는 것이 인생이

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 “나의 도움

이 어디서 올꼬?” 답이 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건너

지 못할 광야가 어디 있겠고 

넘어가지 못한 산이 어디 있

겠는가? “눈을 들어 산을 보

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

어 광야를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

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아멘!

jinhlee1004@yahoo.com

이진희 목사
(웨이코교회, TX)

푸/른/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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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넘고 광야를 건너는 인생 

코로나로 인해 전통적 교회 

예배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

가 태동된지 5백여 년 동안 환

난 중에도 굳건하게 지켜오던 

대면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

게 되었다.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정부의 지시 때문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

의 형태이기에 목회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일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모이

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 칼뱅

은 가장 모범된 교회를 초대

교회라고 보았다. 성령의 강림

으로 태동된 초대교회는 날마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다(행2, 

42, 46). 그런 예배야말로 신

약교회의 전범이 될 수 있다. 

이 모습을 모범적으로 본받은 

것이 이 시대 한국교회가 아

닌가 한다. 그런 결과 작은 나

라인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

심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를 많이 보내는 선교국가가 

되었다. 

성령의 강림으로 태동된 교

회는 철저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 예배는 성

령의 능력이 다양하게 일어났

고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결

과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도록 성령께서 역

사하셨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듣도 보

도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용

어를 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런 예배는 일시적이어야 한다. 

오래가면 절대로 안 될 것이

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아브라함으

로 하여금 아들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수고롭게 

삼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 거기서 드리

도록 명령하셨다. 철저하게 대

면 예배를 명하신 것이 아닐 

까 생각한다. 그 말씀을 온전

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는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셨다. 

이 시대 우리역시 그 믿음을 

지니게 될 때 영적 아브라함

의 후손이 된다. 그런데 일부

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비대면 예

배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국에 

대표적인 교회를 다니는 안수

집사가 전화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 너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예배는 단순이 예배

로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고, 교제하고 봉

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 신앙은 더욱 견고해짐을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은 십자

가를 짊어지는 일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고로 모든 교

회가 힘을 합하여 대면 예배

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 목회자들이 단결하여 정부

에 대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

을 설득해야 한다. 대신 개 교

회별로 방역을 철저히 하여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모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전혀 감염자가 일어나지 않

았는데 혹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말

씀처럼 비대면 예배가 오래 

지속된다면 교회는 엄청난 피

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 참혹한 전쟁 중에서도, 

카타콤베에서도 지켜온 생명 

같은 대면 예배다. 교회에 다

니는 분들 가운데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

렇지 못한 분도 많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

지런히 대면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열심 있는 성

도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게 된다. 고로 대면 예배는 하

루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 그

래야 양들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다. 양들의 생명을 책임

진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지혜

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locielo88@naver.com

목·양·칼·럼 

대면과 비대면 예배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2면에서 게속>

한편 코로나 쇼크로 침체된 

세계 경제는 회복하기까지 5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온다. 세계은행(WB)의 카르멘 

라인하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

린 화상회의에서 “봉쇄령과 연

계된 모든 규제 조치가 풀리면 

빠른 반등이 나타나겠지만, 완

전한 (경제) 회복까지는 5년 정

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

망했다.

라인하트는 일부 국가에서 팬

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불황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며 

빈곤층이나 가난한 나라가 코로

나발 경제 위기에 더 큰 타격을 

입으면서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

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코로

나19 사태 이후 20년 만에 처음

으로 세계 빈곤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3면에서 계속>

2018년에는 미국에 있는 다

음세대를 일으키라는 도전을 주

셔서 LA와 뉴저지에 지부를 세

웠다. 

조 선교사는 셋째 날 “코로나 

성도”(창50:25-2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도 간증을 이어갔다. 

잘 나가던 스타 학원 강사이던 

3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해 선교에 헌신하고 한국에서 비

행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다. 어

느 정도 자리 잡은 5년 후 하나

님께서는 필리핀 빈민촌 쓰레기 

마을로 인도하셨다. 아내와 4명

의 아이들과 필리핀에 가서 쓰레

기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며 현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화 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간증했다. 

하나님께서 2016년 미전도

종족이 있다며 한국으로 다시 

부르시고 한국에서 차세대 사

역을 시작했으며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찐’ 

선교사가 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마이클 조 선교

사는 미국을 향해 기도하는 가

운데 대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며 “뉴욕은 전 세계

의 중심이다. 뉴욕의 2세들은 부

모를 따라 바벨론에 온 다니엘 

세대다. 2세들을 잘 양육시키고,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

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뉴욕 땅

에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 믿는

다”고 말했다.

셋째 날 집회는 부회장 문석

호 목사 인도로 뉴욕그레잇넥

교회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과 

Paul Baloche 목사의 찬양 영

상, 대표기도 이준성 목사(뉴욕

목사회장), 성경봉독 김재관 장

로(뉴욕장로성가단장), 특송 최

명자 사모, 설교와 통성기도 마

이클 조 선교사, 헌금찬무 에스

더김, 헌금기도 임영건 목사, 광

고 문정웅 목사(서기), 회장 인

사 및 감사패 전달, 축도 한재홍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신선한 영적 파문이 ...



의미 있는 삶, 행복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만이 축

복이며 복을 누리는 것일까? 

그렇다면 남의 장기를 밀매해

서라도 무조건 오래 살면 축복

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맞

지 않다고 이구동성 답을 한다. 

일백년을 살든 천년을 살든, 성

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므두셀

라와 같은 자라도 인생의 소유

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

지 못하면 그 삶은 행복과 거리

가 멀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데려

가시는 어린 아기의 생명도 소

유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

님이 불러 가시는 것이다. 육신

적으로 안타깝지만 원하는 만

큼 장수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

라도 하나님나라에 가는 것이

라면 너무 오래 섭섭하게 생각

하지 말아야 한다. 내 생명부터

도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인

생에 사용권과 관리권만 있을 

따름이다. 원 소유주이신 하나

님께 드려지고 쓰임 받는 것만

이 아름답다. 단순한 생명연장

을 위한 삶은 참 성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사실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실제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 듯 

모를 듯하다. 교회 안에서는. ‘

저는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

습니다. 오직 영원한 세상만 바

라보고 살아갑니다’고 쉽게 말

한다. 그러나 실제 삶은 오히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삶의 

일들을 선택하고 경영한다. 

드라마나 영화, 신문의 정치

인들이 하는 이야기의 결론과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이 전부

다’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다보니 이 땅에서 실패하

면 모든 것이 실패라고 본다. 

그래서 저들은 영혼의 존귀함

이나 삶의 의미를 따지기보다

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

상의 것을 위해 애를 쓴다. 왜? 

이 세상에서 반드시 돈도 벌고, 

반드시 권력을 누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

다. 대단한 유혹이다. 

이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 지, 

영원한 세상만 이야기하는 목

회자들까지도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본다. 땅의 유혹에 왜 그

렇게 집착하는가? 보고 듣는 

것이 문제다. 영원한 천국은 눈

에 보이지 않고 육신의 귀로는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감의 유혹, 영혼의 만족

이처럼 천국은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데 사람의 오감

을 만족시킬 것은 이 땅에 너무 

많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리

스도인이 누구인가? 오감의 만

족을 넘어서서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참된 하

나님의 사람들은 영원을 꿈꾸

며 늘 하나님과 연결통로를 열

어두고 살아간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

과 성령의 생수를 맛보지 않고

서는 결코 배부르다 말하지 않

는 존재가 이들이다. 그래서 아

무리 시커먼 세상의 홍수물이 

밀려와도 나의 영혼의 샘에서 

항상 깨끗한 물이 흘러넘치도

록 몸부림친다. 항상 최선의 것

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임을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

기에 영혼의 만족이 있기까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모함으로 은혜의 샘물을 마

음껏 맛본다.

땅의 일과 허망함

영혼의 만족을 구하지 못할 

때, 자연히 땅의 것을 구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인생을 항해한다. 마침내 

그 끝의 허망함을 드러낸다. 성

경에 나타난 사울왕의 마지막 

비극은 성도로서 그 삶을 경영

해 나가는 일들에 잔뜩 긴장하

게 한다. 그 인생의 끝이 너무 

잔인하고 처참하다. 하늘의 하

나님께 속해 살아야 할 이스라

엘의 왕이 땅의 것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았다. 영혼의 만족을 

구하고 살면 나머지를 다 책임

져 주셨을 텐데 스스로 하나님

의 주실 것을 가지려 했을 때에 

마침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손인생으로 비참하게 버림받

았다.

한날한시에 길보아산에서 자

신과 그 아들 셋이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그의 

머리를 베었고 머리가 잘린 벌

거벗은 시체는 벳산 성벽에 걸

었다. 그의 갑옷은 블레셋 온 

지역으로 조각난 채 보내졌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시체가 이방인의 손으로 성벽

에 전시되는 것은 죽은 자에 대

한 수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이다. 

아주 잔인하다. 실제 목이 잘

린 벌거벗은 시신을 가지고 어

떻게 벳산 성벽까지 이동을 했

을까? 생각해보면 그 비참함에 

눈이 절로 감겨진다. 그 길은 

개울이 흐르고 황무지 같이 거

친 지형을 지나야 한다. 아마도 

죽은 짐승을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 피투성

이 된 시체를 성벽에 전시한다

고 생각해보면 아주 잔인하다

는 생각과 함께 가슴 뜨끔한 느

낌이 돋아난다. 하나님이 버리

시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

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

이다. 끝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 

갈수록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의 예비하신 복인데, 지금은 볼

품없어 보이는 원석이어도 정

금이 되어가야 하는 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인생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끝이 좋은 인생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힘들

고 어려웠을 때는 ‘주여, 주님밖

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한다. 그러나 돈 벌고, 집사

고, 차사고, 어카운트에 밸런스

가 여유로워지면 어떻게 되는

가?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한

다. ‘목사님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일하고, 나이 들면 교회 꼭 

붙어서 새벽기도도 하고 충성

하겠다’고 말한다. 인간 목사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먼 훗날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펴놓고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말 것이

다.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의 연한이 더해 간다는 

것은 천국본향이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본향이 가까울수록 

노년이 행복하고 영혼이 강건

하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자 하면 늘 방향을 잘 정하고 

살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붙어사는 것

이다. 교회와 함께 살아내는 것

이다. 왜 이것이 정답인가? 세

상에 할 일도 많고, 세상에 값

지고 보람된 일이 얼마나 많은

데 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만이 정답인가? 마지막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

는가? 이 땅의 부귀영화 명예장

수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

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

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순례자이다. 그리스도인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집으

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렇다면 그 집의 주인이신, 천

국집의 주인이신 그분이 기뻐

하는 일을 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그 나라에 이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 기쁨

을 얻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집착과 실패, 맡김

사울왕은 왜 그랬을까? 성령

도 알고 예언도 하는 영민한 왕

이었는데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이다.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진

토와 같은 먼지를 영원할 것처

럼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다. 결

국 그가 붙들고자 했던 ‘왕권, 

권력, 명예’, 붙잡고 지키려 했

지만 먼지처럼 그 손에서 사라

져 버렸다. 그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생결말을 보았던 것

이다. 원래 잡을 수 없는 것인

데, 무지하였기 때문이다. 세상

의 것은 잡으려 하면 잡을 수가 

없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 

중에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하

고 심지어 자기 자식하나도 지

켜주지 못하는 못난 아비의 인

생이 되고 말았다. 

단순하게 맡겼더라면 하나님

이 지켜주셨을 것이다. 자신과 

자녀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열렸을 것이다. 

오늘날 자녀와 생업과 세상의 

일들에 잔뜩 집착하는 이들이 

많다.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못

하다.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집착과 몰락, 징조와 예언

성경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에 등장하는 사울 가문의 끝은 

한마디로 ‘집착과 몰락’이다. 그

렇게 자신의 왕권을 향한 집착

과 아들에게까지 물려주기 위

한 고도의 정적 제거활동들이 

허망하게 끝나는 대목이다. 한

날한시에 어떻게 한 가문이 이

처럼 몰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징조가 있었

고 예언이 있었다. 

신실한 아들 요나단의 만류

와 두 번에 걸친 목숨을 살려주

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

였으며 심지어 무당의 입을 통

해서도 그와 아들의 죽음소식

이 귓가에 들려졌다. 은혜도 받

아서 눈물도 흘리고 너무 충격

적인 소식에 기진맥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징

조와 예언들 앞에 그는 그가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하지 못

했다. 듣고 돌이켜 회개할 줄 

몰랐다.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이리 저리 짓뭉갰다. 자신의 생

각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과 징조와 예언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 못했

다. 결국, 마지막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만의 패망이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의 동시몰

락이었던 것이다. 공동체의 공

멸이었다.

깨닫지 못하는 짐승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존귀

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나

님은 말씀하신다. 특히 한국 북

한, 미국, 세계 가운데 높고 높

은 리더의 자리에서 권력에 집

착하는 이들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한국

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존

귀함을 다 내어버리고 이전투

구에 너무 열심이다. 패거리 진

영논리 앞에 옳고 그름이 없다. 

죽고 죽는 것은 백성인데 백성

들도 그 리더를 따라 또 나뉘어

진다. 집착이다. 집착의 끝에 개

인과 공동체는 공멸한다. 북한

을 위해 본 교회는 공예배마다 

기도한다. 미국의 대통령과 선

거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공적으로 기도드린다. 함께 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가을에 여름한철 푸르른 

잎들도 때가 되매 모두 겸손히 

떨어져 낙엽이 되고 거름이 되

어 또 다른 새날의 푸르름과 열

매를 준비한다. 대 자연의 이 

질서 앞에 좀 더 단순해지기를 

바래 본다. 모든 것이 다 지나

갈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만이 영

원할 것이다. 이것 외에는 더 

집착할 것도, 생명을 바칠 만큼 

간절할 것도 없다. 조금 더 나

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과 동포 

북한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더 집착하고 싶을 뿐이다. 

Simple Life, High Spirituality.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크리스천의 의 눈눈으로 본 으로 본 세상 세상 

- Simple Life, High Spirituality 

세상의 집착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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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미국에 온지 20년이 넘은 한 교회의  

안수집사입니다. 청년의 나이 때 미국에 왔는데 벌

써 5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디아스

포라 이민자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요? 성경에 나오는 실제 예가 있다면 그것으로 설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하임에서 K 장로

A: 우리는 한국에서 이민 와 미국에 흩어진 “이 

땅의 나그네요 거류민”과 같습니다. 흩어진 이민

자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

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흩어진(scatter) 나그네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흩어진의 헬라어는 “디아스

포라(DIASPORA)”인데 “디아(넘어서)”와 “스포라

(씨를 뿌린다)”인데 “넘어서 씨를 뿌린다”는 뜻입

니다. 신앙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고향에

서 타지로 이주한 흩어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베

드로는 이들 디아스포라를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

관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원래는 흩어진 유대민족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물으셨는데 3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위 원어의 설명처럼 

씨를 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과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

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

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

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고 기록합니

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역시 기록합니다. 디아스

포라의 사명은 내 주변의 한인이나 외국인이든지 

복음의 씨를 뿌려 전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둘째, 교회를 세워 하나님중심, 말씀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

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

하고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유명한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에서 바울

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셋째, 이 땅에 제2의 청교도로 신앙심이 사라져

가는 이 미국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씨(Holy seed)

로 살아야 합니다. 한인 이민자는 비록 이 미국 주

류사회에서 변두리 같은 인간으로 살지만 미운 오

리가 아니라 백조(swan)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

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사6:13). 한인 이민자는 놀랍게도 미국의 청교도

의 수와 동일한 102명이 게릭호를 타고 하와이 사

탕수수 밭에 도착해 노동자로 왔습니다. 대부분이 

선교사로 주선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동성애

와 동성결혼, 낙태 천국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

본주의로 향하는 미국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영

적 돌풍을 일으키는 Korean American으로 거룩

한 씨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복음의 씨뿌리기, 교회세우기, 제2의 청교도로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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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세 르 파 족

은 주로 네팔

의 동부에 사

는 히말라야 

부족이다. 그

러나 그들의 

일부는 인도

의 시킴 주의 국경 산악지역

과 서부 벵갈 주의 좀 더 큰 

고지마을에 살고 있다. 언어는 

티벳어의 한 방언으로 티벳-

버마 어계에 속한다. 문자가 

없지만 많은 세르파인들이 티

벳어나 네팔어, 힌디어, 영어

로 읽고 쓸 수 있다.

세르파족은 대 라마나 티벳

불교 승려가 통치하는 티벳의 

캄 지역에서 이주해온 티벳족 

중 한 작은 무리의 후손들이

다. 세르파인 텐징 노게이

(Tenzing Norgay)가 세계에

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

스트산을 다른 한 사람과 더불

어 최초로 등정했던 1953년

에, 세르파족은 세계의 관심을 

끌었었다. 그때 이후로 그들은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서의 운

반인으로서 유명해졌다. 관광

과 등반은 세르파의 경제를 이

끄는 주요 산업이 됐다.

삶의 모습

관광 이외에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다. 아일랜드 감자가 19

세기에 이 지역에 소개된 이후

로 그것은 그들의 주요 농작물

이 됐다. 그들은 또한 보리, 밀, 

옥수수도 생산하고 있다. 순무 

크기의 무와 수박 크기의 오이

를 포함해 다양한 야채들이 집 

정원에서 자란다. 동물과 손 

기구를 이용해 모든 농사를 짓

고 황소가 끄는 쟁기로 경작한

다. 세르파인들은 불교도이고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가축들은 먹기 위한 것

이 아니라 낙농품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음식이나 다양한 일용

품을 교환한다. 버터와 소금을 

섞어서 먹는 수입 차는 지역 

맥주인 창(chang)과 함께 인

기 있는 음료다.

무역은 세르파인의 또 다른 

중요한 수입 원천이다. 남자들

은 한 번에 몇 달씩 걸리는 무

역여행을 떠나며 여자들은 집

에 남아 집안을 돌본다.

세르파인의 결혼은 이족결

혼(혈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결혼)이다. 결혼은 전통적으로 

가족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오

늘날에는 이 전통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결혼은 약혼과 선물

교환의 많은 과정을 포함하는 

긴 과정이다. 이혼은 아주 흔

히 있으며 전체 결혼의 30%가 

이혼하고 있다. 아버지들은 그

들의 아이들을 아주 잘 다루긴 

하지만 잦은 무역 여행으로 집

을 오랜 기간 비운다. 결과적

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은 주

로 어머니나 언니(누나)에 의

해 이루어진다.

세르파의 주요 축제에는 봄

의 첫 과일축제인 "둠제

(Dumje)"와 가을이나 겨울에 

열리는 승려 가면무도 의식인 

"참(Cham)"이 있다. 조금 작은 

규모의 축제로는 마을 푸닥거

리와 출생, 사망, 성년입문과 

같은 때에 자주 치루는 정화의

식들이 있다.

신앙

세르파인의 대다수는 대승

불교의 분파인 티벳불교를 따

른다. 불교도들은 윤회교리를 

믿으며 죽음 후에 영혼이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다. 세르파인들은 영혼이 이 

세 상 을  초 월 하 여  " 열 반

(nirvana)"이라고 부르는 극락

상태로 들어갈 때까지 수없이 

윤회한다고도 믿는다. 그러나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사

람이 세상의 소욕과 습관들을 

정복해야 하며, 이것이 불교에

서 명한 것을 준수함으로써 얻

어지는 목표다. 티벳불교는 불

교의 주류와 기본적인 신앙을 

함께 하지만 티벳불교는 사람

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신과 악령, 영혼에 대한 믿음

과 같이 비불교적인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20세기에 많은 세르파인들

이 불교 승려가 되거나 티벳에

서 들어온 의식인 "라마

(lamas)"가 됐다. 이러한 라마

들은 은둔된 라마교 사원(티

벳불교의 수도원)에서 속세생

활과 격리된 독신생활을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의 대다수 종족과 마찬

가지로 세르파인들은 매우 다

른 생활을 한다. 그들이 물질적

으로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

다. 그러나 세르파인들은 진리

에 대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

에 그들의 영적 필요는 물질적 

필요보다 훨씬 중요하다. 기독

교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인도의 세르파(Sherpa)

미국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5가지 주요 경향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부모는 종교를 포함

해 여러 면에서 십대 자녀

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다. 절반가량의 청소년들

이 부모와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 

미국 청소년은 부모보다 덜 종교적이다. 뿐만 

아니라 45%의 청소년은 많은 종교가 참일 수 

있다는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31%만이 하나의 종교만 참이라고 생각한다. 그

리고 미국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해서 교회에 

가는 경우(35%) 보다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교

회에 가는 경우(38%)가 더 많았다.

13-17세 사이의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

사한 보고서의 5가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부모와 종교적 

정체성을 공유한다. 하지만 소속된 교파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부모가 복음주의 개신

교단에 속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부모와 같은 

교단에 속한다. 그러나 주류 개신교 교단(연합

감리교회, 성공회, 미국장로교 등)에 속한 부모

들을 가진 청소년은 부모와 같은 교단일 가능성

이 55%로 낮아지며, 24%는 종교가 없다. 가톨

릭 부모를 둔 청소년 81%는 가톨릭이며, 무종

교 부모를 둔 청소년은 86%는 종교가 없다.

2. 약 절반(48%)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모두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

만 부모와 "일부 같은" 신념을 공유하거나 "아

주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나머지 

청소년들의 34%는 부모가 자신과 종교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가정에서 갈등을 일

으킨다(17%)고 했다. 

3. 미국 청소년은 부모보다 덜 종교적이다. 청

소년들은 부모보다 매일 기도하고(27% 대 

48%)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40% 

대 63%) 종교를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

각할 가능성이 낮다(24% 대 43%). 그리고 전반

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자신을 기독교인

으로 말할 가능성이 조금 적고(63% 대 72%), 

무종교라고 말할 가능성이 부모보다 다소 높다

(32% 대 24%).

4.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모 모두(40%) 또는 

한 명(25%)과 함께 종교 예배에 참석한다. 또 

다른 7%는 일반적으로 조부모, 다른 가족 또는 

친구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석한다. 단

지 1%만이 예배에 혼자 참석한다. 대략 4분의 

1은 그들이 전혀 종교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무응답이었다.

5. 청소년들은 주로(38%) 부모가 그들에게 

원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며, 자신이 원해서 

가는 경우는 35%로 더 적었다. 반면 26%는 예

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카톨릭과 주류 

프로테스탄트와 달리 대부분의 복음주의 개신

교 청소년(64%)은 주로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다. 일반적으로 2/3의 청소년들

은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에 참가한

다. 하지만 그렇게 종교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청소년들은 종교활동을 통해 "많은(27%)" 또는 

"어느 정도(51%)" 즐거움을 얻는다.

남침례교가 GCB로 이름 바꾸려는 이유

남침례교 총회장 J.D. 그리어는 9월 14일에 

2021년 총회 주제가 “We Are Great 

Commission Baptists”라

고 발표했다. 이 주제가 관

심을 받는 것은 남침례교 

지도자들이 교단이름을 

SBC(Southern Baptist 

C o n v e n t i o n ) 에 서 

GCB(Great Commission Baptists)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변경을 고려하는 이유는 최근의 인종적 

불안과 갈등 가운데 SBC의 노예제에 대한 과거

의 지지 때문이다.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침례교

회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제일침례교회 마샬 

블라록 목사는 과거에 뿌리를 둔 지역 이름(SBC) 

대신에 임무 중심 이름(GCB)을 지지했다.

J.D. 그리어 총회장은 교단 언론과 인터뷰에서 

“GCB가 2012년에 처음 제안 되었지만 많은 지도

자들이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총회에 참여하는 주된 이

유가 지상대명령을 위한 것이므로 지금이 사용

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남침례교(SBC)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 

교단이다. 1845년에 북부 침례교도들로부터 반

대하는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남부 침례교인들

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다. 1995년 SBC 창립 

15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계 미국인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노예제도 지원에 대해 사과하는 결의

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SBC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을 죄로 비난

하며, 노예제도와 같은 역사적 악의 행위를 거

부한다. 모든 아프리카 계 미국인들에게 우리 

일생 동안 개인적이고 체계적인 인종 차별을 용

납하거나 영속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가 

죄를 지은 인종 차별을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탈북민 8명 강제 북송 막아달라”

6개월 아기를 임신한 여

성을 포함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

대북인권단체인 NK.C

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

근 목사)는 19일 “중국 칭

다오(靑島)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민 8명이 

지난 13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

달 초 탈북했고 칭다오 휴게소를 거쳐 은신처로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탈북민 중 1명은 6개월 아기를 임

신하고 있다. 탈북을 도운 중국인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다. 옌지(延吉) 인근으로 이송해 수

사받고 북송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 탈북민 중 1명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휘

파람찬양단(대표 주순영) 복음가수 C씨의 동생

이다.

주순영 휘파람찬양단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

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관

심을 가져 달라. 기적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

길 기도하고 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울고 있

다”고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NK.C에바다선교회는 “북한에 가면 죽는다. 

운이 좋아 살아도 정치범수용소에서 노예처럼 

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개입해 북송을 

막아달라”고 하소연했다.

NK.C에바다선교회 송부근 대표는 “중국 정

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

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강

제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

(UNHCR) 직원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

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관련 부서에 정확

한 사항을 문의해 보겠다. 관련 사항을 인지하

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

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죽음, 美대선 영향

미국 진보 진영의 아이

콘이자 선구적 페미니스

트였던 루스 베이더 긴즈

버그(사진) 연방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

증으로 지난 18일(현지시

간) 워싱턴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87세.

긴즈버그의 별세는 6주가량 남은 미국 대선

에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후임 대법관 임

명 문제를 두고 진보·보수 진영이 결집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 19일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를 “지

체 없이(without delay)” 지명할 것이라고 밝히

면서 대선 후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민주당

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CNN방송은 긴즈버그의 죽음이 트럼프 대통

령에게 예상치 못한 정치적 호재가 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혼돈으로 점철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법원의 보수화라는 정책 기조는 일

관되게 유지됐다. 트럼프가 지명해 의회 인준까

지 마친 보수 성향 연방법관은 지난 6월 200명

을 넘어섰다. 재임기간 기준으로 역대 어떤 대

통령보다 많다. ‘법원 보수화’는 보수 진영이 공

통적으로 인정하는 트럼프의 공로다.

특히 대법원은 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

대 기관이다. 총 9명인 대법관의 이념 지형도는 

지금까지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다. 트럼프가 

진보를 대표했던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 인사를 임명할 경우 보수 6명, 진보 3

명이 돼 이념 지형이 보수 쪽으로 확 기울게 된

다. CNN은 트럼프에 염증을 느끼는 공화당원

들조차 긴즈버그의 죽음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

선을 법원 보수화 완성의 기회로 여길 것이라며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트럼프 지지로 결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반대 전망을 내놨다. 긴

즈버그 별세 전인 지난 10~16일 애리조나·메

인·노스캐롤라이나 3개주 유권자 653명을 대상

으로 실시된 NYT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

든(민주당 대선 후보)이 차기 대법관을 임명하

길 바란다’는 답변은 53%로 ‘트럼프가 하길 바

란다’는 답변(41%)보다 12% 포인트 많았다.

NYT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지 후보를 확

실히 정하지 않았거나 투표 자체에 적극적이지 

않은 유권자들이 후임 대법관 임명 문제에서 바

이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

다. 그러면서 긴즈버그의 죽음이 본선 투표에서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다음주 여성 대법관 후보를 지

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 여성인 에이

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쿠바계 

여성인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 등이 

거론된다. NBC방송은 배럿 판사가 선두주자라

고 전했다.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 대

법관을 새로 임명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은 4

년 전에도 있었다. 지난 대선이 실시됐던 2016

년 2월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하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진보적인 

메릭 갤런드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은 인준을 거부했

다. 결국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4년 전과 같은 상황이 공수만 바뀐 

채 재연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트럼프의 후보 

지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대법관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이

를 저지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또 말실수 “코로나로 2억명 사망”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이은 실언

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

은 바이든 후보가 20일 펜

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 헌법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내가 이 

연설을 마칠 때쯤 2억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인구가 3억2800만명 정도인데 미

국 사람의 3분의 2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말한 셈이다. 실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0만 여명으로, 이 숫자를 잘못 읽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바이든 후보의 실언은 이

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펜실베

이니아주 유세에서 “사람들은 직업이 없고, 어

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억2000만

명을 넘었다”고 잘못 말했다.

폭스뉴스는 계속된 실언으로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신할 통수권자

로 봉사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

했다. 실수가 반복되는 가운데 선거전 초반 큰 

우세를 보였던 바이든 후보는 몇몇 여론조사에

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집히는 등 추격을 허용

하고 있다.

지난 16일 라스무센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7%를 기록, 바이든 후보

(46%)를 1%포인트 앞섰다. CBS가 20일 발표한 

접전지 플로리다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

는 48%, 트럼프 대통령은 46%로 2%포인트 차

이에 불과했다. 지난 7월 같은 조사에서는 바이

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는 6%포인트

에 달했다.

폭탄과 폭도 위협 속 예수님 만나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최근 보도된 조지 무시 목

사와 그가 이끄는 시리아 

카미실리에 연합교회

(Alliance Church)를 다니

는 한 여성이 폭도들 앞에

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소개했다.

2019년 10월 카미실리에 살던 소잔(Sozan)은 

‘평화의 봄’ 작전을 전개하던 터키군의 폭탄 두 

발이 집 바로 근방에 떨어지는 것을 가족과 함

께 온 몸으로 느꼈다. 소잔은 “우리는 너무 무서

웠다”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

다”고 회상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연합교회 

조지 무시(George Moushi) 목사의 사모인 한난

(Hannan)은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들의 집으로 피신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그녀의 목숨을 위협한 것은 폭탄

만이 아니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그녀는 이

웃 주민들에게 감시의 대상이자 표적이 됐다. 

소잔은 “내 여동생들과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 

교회에 가기 시작한 후, 이웃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개

종한 지 6주쯤 지난 어느 날, 여동생과 외출을 

하던 그녀는 정체 모를 남성들이 다가오는 일촉

즉발 상황을 경험했다고 했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www.chpress.net 7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특   집

김창순은 1904년 10월 5일에 태어

났다고도 하고, 이듬해 11월 5일에 출

생했다고도 하는데 함경북도 영흥 옥

기에서 김태현과 장유완과의 사이에

서 태어났다. 함남 안변에서 초등학교

를 끝낸 그는 개성 송도 한영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

했다. 

1926년에 하와이로 이주하고 호놀

룰루 이올라니 중학교에서 영어를 공

부한 후 1930년 4월에 윤성현과 함께 

나성을 거쳐 미국 캔사스주 엠포리아

에 있는 캔사스 주립사범대학에 입학

하여 1932년에 졸업한 후 엠포리아 대

학에서 경영학으로 1933년에 졸업하

였다. 그해 여름 학기에 같은 주 오타

와에 있는 침례교 학교인 오타와 대학

교에 입학하여 1936년에 졸업했고, 같

은 주 숀니에 있는 중앙침례교 신학교

도 1936년에 졸업했다. 이후 나성으로 

이주하여 남가주 대학에 입학했다. 

김창순의 관심은 두 가지였다. 그가 

1930년에 신한민보에 기고한 ‘건설과 

국어학교’와 ‘미국 출생의 우리의 청

년’에서 주장하는 대로 2, 3세 미주한

인 청년의 국어를 통한 민족건설에 있

었다. 그리고 1939년 11월 12일에 이

창희와 장 S.Y.와 함께 설립하고 본인

이 회장이 된 한미문화협회였다. 그런

데 호놀룰루에서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된다.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김창순은 1940년 9월에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에 부임했다. 그런데 그

의 목회는 매해 평가하여 재계약하는 

조건이었다. 1941년 교회 임원으로 부

사에 손노듸와 김학성, 탁사에 이재연, 

이원순, 강영복, 양유찬과 문인화, 재

무에 최성대, 황원태와 손승운, 주일학

교 교장에 김학성, 서기에 김유실, 집

사에 정순이, 이영옥, 조매륜, 백인숙, 

전영복, 민함나, 심영선, 이복수, 김유

실, 안득은, 김엘리사벳과 조해나 그리

고 평신도회장에 김광재였다. 

김창순은 그해 한인선교부 연회에 

참석했고, 거기서 민함나와 김국겸과 

함께 분묘 심

방위원이 되

었다. 그리고 

그해 1월에 

호놀룰루 한

인기독교회에

서 개최한 연

회는 그의 안

을 받아들여 

연회가 청년 

사역과 문화 사역에 주력하여 연회 내 

각 부처의 책임을 청년에게 맡기고 교

회 임원회도 청년 임원회와 장년 임원

회로 나누었다. 

이듬해 김창순은 “죽도록 충성하

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새해 축하메시

지를 통해 많은 교우에 비해 교회공간

이 부족하고 청년들을 위한 장소가 없

음을 지적하면서 별도의 주일학교 설

비와 청년회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박삼용 건축사가 설계한 청년

회관은 4, 5천 명의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 아래층에는 운동실이 있

고, 2층에는 교실과 기념 사무실 등이 

있는 총 2만7천 달러의 목조건물이었

다. 3천 달러 기부자에게는 방에 이름

표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모금하여 

10,000달러만 더 모금하면 되었는데 

전쟁 중이라 이 청년회관은 지어지지 

않았다. 

그해 3월 김창순은 교회건축 빚 

5,000여 달러를 갚기 위하여 특연을 

노력했다. 주일 아침예배는 한국어와 

영어 등 언어별 예배를 따로 드렸는데 

한국어예배의 경우 각 순서에 소요시

간을 정해둔 점은 획기적이다. 기도는 

5분간, 광고는 3분간, 설교는 15분간

이었다. 그때의 기도가 오늘날의 기도

보다는 2분이 길었고, 그때의 설교는 

20분에서

 25분을 할당하는 오늘날의 설교보

다 짧았다.  

그해 5월에 김창순의 설교가 ‘태평

양 주보’에 실렸다. 그는 ‘기독교회 장

래’라는 제목 아래 교회의 부흥을 위

해서는 재정과 인재가 필요하다고 역

설했다. 그는 위의 설교를 통하여 이

후 5년 재무계획을 세워 청년회관을 

건축하고 임대 가옥을 더 지어 교회 

재무를 탄탄히 하고자 했다. 그런데 

김창순 목사가 임원회 동의나 임원의 

허가 없이 경비를 쓰고 청구서를 교회

에 보내는데 항의하여 재무를 맡은 김

영기와 황원태가 재무직에서 사임하

였다. 이에 이유섭과 문인화가 그들의 

후임으로 선정되었는데 김창순의 재

무 사용 방법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1901년에 

내한하여 목포와 전주에서 사역한 루

터 O. 맥커천(마로덕)이 1941년에 일

제에 의해 추방되어 도미하였는데 아

펜젤러 목사의 소개로 본 교회 부목사

로 부임했다. 그는 1941년 11월 13일

에 본 교회 한영 연합예배에서 강대상

에 섰다. 그는 영어와 한글로 능숙하

게 설교했다. 그는 한인 기독학원에서 

영어와 성경도 가르쳤다. 그해 12월 7

일 일본은 선전포고조차 하지 않은 채 

오아후 섬 진주만에 정박한 미국 태평

양 함대를 기습 공격하였다. 당시 중

립이었던 미국이 태평양전쟁에 뛰어

들자 교회 청년이 징집되어 전쟁터로 

향했다. 김창순의 청년사역은 청년회

관을 넘어 청년의 안전이라는 다른 국

면을 맞았다. 

신흥국어학교는 계속되었다. 1941

년 말의 1년 총수입은 604달러18센트

지만 총지출은 609달러 79센트로 5달

러의 적자를 냈다. 그러나 2, 3세에게 

한글교육은 중단할 수 없는 교회의 사

명이었다. 이듬해 2월 16일에 38세인 

김창순도 제2차 세계대전 징집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그가 친필로 적은 인

상착의를 소개한다. 5피트5인치 곧 

165cm의 키, 갈색 눈, 검정 머리, 연갈

색 얼굴에 체중은 145파운드 곧 

65.8Kg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천

연두로 인한 흔적이 있었다고 적었다. 

1942년 6월 28일 주일에 미 육군과 

해군을 위한 특별예배를 드렸다. 본 

교회 민함나, 김봉순, 이유실, 윤덕아, 

김노듸, 김순남, 이원순이 300여 명의 

군인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고, 음악 

순서도 마련하였다. 본 교회 청년에 

대한 징집 명단이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보고는 없다. 민간방위청에서 태

평양전쟁 중 민간의 사기를 돕는 목적 

하에 조직한 한인 사기부(Korean 

Committee Morale Section) 10명 위

원에 대한 부인 보조회를 대표하여 김

노듸가, 태평양주보 편집인 김영기 그

리고 한족 연합위원회 회장 이원순 등 

본 교회 교인 3명이 활동했다.

무엇보다도 이 해에 교회건축 빚을 

완전히 갚았다. 김창순이 부임한 다음 

달인 1940년 9월에 3,300달러를 갚은 

데 이어 1942년 7월 15일부터 한 달 

반 동안 특별 모금을 하여 7,040달러

를 갚았으며 약 5,000달러가 적립되었

다. 이로써 입당한 지 4년4개월에 헌

당예배를 드렸다. 건축 빚 상환의 주

역은 민함나, 김종술, 이유실, 문인화, 

최경애, 이묘옥, 남순남, 전영옥, 손노

듸, 정순이, 손승운, 심영신, 김복덕, 이

원순, 이영옥, 양정선, 서복수, 정운서, 

김상범, 배일진, 김제희, 김신복, 김성

률, 윤덕아, 장얼리하, 이봉운, 심영근, 

윤싸라 등 건당특연위원이었다. 

1942년 교회 재정의 총수입은 

13,229달러였고 지출이 12,386달러로 

잔액이 800여 달러여서 그만큼 재정

적 여유가 있었던 것은 김창순의 인재 

등용과 무관치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

다. 김창순이 남긴 마지막 글, ‘천국 가

는 길’의 한 부분을 아래에 소개한다. 

“실행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믿는 것을 일에 

나타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로써 해야 

한다. 실행 없는 믿음은 나와 남을 유

익하게 못한다. 실행은 곧 소금이고 

빛이다. 이 소금과 이 빛이 곧 천국 가

는 길이다.

김창순의 사역에는 목회 외에 한미

문화협회 사역도 있었다. 그가 하와이

로 오기 전 나성에서 조직한 한미문화

협회 회원을 이곳에서도 모집했고, 한

국도서관 설립 장학기금을 마련하였

다. 그는 1943년 5월에 하와이대학에 

한국도서실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미

국 대학 중에서 최초였다. 

김창순의 도움으로 부인협동회가 

1944년 6월에 부인들의 친목조직으로 

결성되어 김엘리자벳이 회장으로 선

출되었다. 50여 명의 회원이 회비를 

각출하여 회원 장례조화나 야외예배 

경비 등에 지출하였고 저축금이나 특

별 모금을 통해 교회 청년관 건축기금

으로 기부했다.

김창순은 건강상 이유로 목회를 사

임하게 된다. 그는 1944년 7월 30일에 

마지막 예배를 인도했다. 그의 사역은 

만 4년간이다. 그 후 그가 하와이에서 

휴양하면서 한미문화협회의 지난 5년

간의 사업 보고를 신한민보에 실었다. 

1947년 3월 19일에 호놀룰루를 떠나 

나성으로 가서 3427 맥크린톡 애비뉴

에 짐을 풀고, 이곳에서 목회를 계획

했으나 다음 달 7일에 나성을 떠나 한

국으로 귀국했다. 

워싱턴 제일한인침례교회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김창순은 

1948년에 서울의 한국 침례교 진흥본

부 사업차 도미하였는데 1951년에 미

국 수도 워싱턴 디시로 이동했다. 화

부 한인감리교회가 조직된 그해 10월 

14일 이전이었다. 그는 3200 

Rittenhouse Street, NW, Wasington 

D.C.의 주택을 구매하고 개조하여 

1956년 5월 6일 아침 11시에 이곳에

서 30명 정도의 교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워싱턴DC에서 두 번째의 한

인교회인 ‘미국제일한인침례교회’를 

설립했다. 이날 그의 설교 본문은 시

편 119:9이었는데 젊은이를 위한 교

회임을 보여준다. 본 교회는 미주에서 

처음 설립된 한인침례교회이기도 하

다. 최초의 세례교인은 정형외과 전문

의 훈련을 받기 위해 뉴저지에서 온 

심선식이다. 그가 김치를 사러 한국가

게에 갔다가 김창순을 만났고, 여기 

큰 한인교회가 있지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자하니 함께 하자는 김창순

의 권유에 그가 따랐다. 그해 11월 본 

교회는 워싱턴DC 침례교회 콘벤션에 

가입했다. 이 무렵 워싱턴에는 200여 

명의 한인이 거주했다. 다음 달 그는 

목회일선에 나서지 않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강원용 목사를 

설교목사로 초빙하여 예배를 드리다

가 그의 귀국으로 1958년에 서울 종

로침례교회 안병국 전도사가 부임했

다. 

김창순은 1977년 5월 19일에 미국 

일리노이스에서 향년 73세로 소천하

여 같은 주 레이크카운티 내 레이크 

포리스트에 있는 레이크 포리스트 공

원묘지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06. 김창순(1904-1977)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1940년 호놀룰루한인기독교회 부임, 1956년 워싱턴 제일한인침례교회 개척

목회외 한미문화협회 사역에도 힘써  1943년 하와이대학에 한국도서실 설립

김창순(1932년)

제일한인침례교회 창립 2주년(1958년) 

1941년 3월 23일자 호항 한인기독교회 주보 교회,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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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진짜행복
삶의 진짜 행복이 뭘까? 좋은 사람들을 곁에서 바라보며 사

는 것이란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기쁨

을 주는 일이리라. 어제 저녁을 먹으며 남편과 딸아이와 셋이

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딸아이는 먼저 엄마 아빠가 살아계

셔서,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

다고 눈물을 그렁거리며 말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루 살면

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맺는 관계들도 잘하느라 힘들었는

데 엄마 아빠는 늘 자기를 믿어주고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주

어서 감사하다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딸이 일하는 게 많

이 힘든가 보다. 그렇다. 굉장한 게 아니더라도 살아있어서... 

같이 밥 먹어서... 노상 하는 일상 일들에 감사하는 자는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편리해졌다. 그래서 어쩌면 그

것에 중독되어 점점 더 편한 것만 추구하고 사는지도 모르겠

다. 전기밥솥이 아니면 밥을 할 수 없고 무엇이든 슈퍼에서 사

다가 뚜껑만 열면 먹을 수 있는 세상, 빨래도 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되고 TV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온 세상을 몇 초만에 

왕래하는 급변하는 문화의 물줄기로 인해 요즘은 가족끼리도 

세대 차이를 심각하게 느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을 본다. 그래

서 아이들은 머리가 크기가 무섭게 집 밖으로 나갈 궁리를 하

고 그리곤 시간이 좀 지나면 형제도 부모도 다 남남같이 되어 

사는 지독한 이기주의의 병에 걸려 날이 갈수록 우리 주위는 

메마르고 삭막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편리해지고 고도로 발

달된 세상 속에 사는 우리인데 우린 여전히 방방 뛰고 더 피곤

하고 더 짜증나며 더 많은 병치레들로 우리네 얼굴들이 찌들

어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세상사는 삶의 질이 높아진 대신 상

대적으로 잃은 것도 많은 것 같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도 많

고 사랑에 굶주린 사자처럼 건들기만 하면 폭발해 버릴 것 같

다. 아파트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몰라서 다시 핸들을 돌려야 

마음이 놓이고... 이렇게 대문도, 마음의 문도, 생활의 문도 꼭

꼭 잠그고 살아야 맘이 편한 우리가 아닌가. 많은 어르신들은 

말로는 혼자 계신 것이 너무 외롭다고 하시면서도 누가 찾아

가는 것도 귀찮아하며 그런 외론 삶을 자처하고 사는지도 모

른다. 

그렇다. 따라 잡을 수 없는 고도의 문명과 모든 것이 인스턴

트화 되고 더 빨리...를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격과 

영성관리에는 인스턴트가 없지 않을까? 매일 매일 드려야 하

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고 다스

려가야 하리라. 그렇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

을 내고...(마12:35) 우리의 영은 선한 것들의 저장소이다. 하

나님은 이미 우리 영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

셨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우리 

영안에 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 엄청난 보화들을 끌어내

어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붓는 일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물줄

기가 우리를 이끌어 나가도록 말이다.

늘 불편하다는 것으로, 덜 가진 것으로 불평의 주제를 삼았

던 일들이 딸아이의 살아있어 줘서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

에 얼마나 부끄러운 내 모습을 또 한번 깨닫는다. 그렇다. 진

짜 행복이란 매일 봐야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그리고 매

일 대해야 하는 내 일상들과 잘 지내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들

과 그저 사랑에 빠지는 진짜 행복을 이 글을 쓰면서 다시 마음

에 담아본다. 
changsamo1020@gmail.com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3장 새롭게 하시고 재 위임

하심

퍼킨스는 이사야 6장 8-9절

에 묘사된 선지자의 위임갱신

에 대해 세 가지로 언급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질문이다: “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를 위하여 갈꼬?” 두 번째는 선

지자의 대답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셋

째는 위임을 새롭게 하심으로 “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하심

이다.

1)하나님의 질문-오늘 이 시

대에 능력 있고 경건한 목사를 

찾기가 어렵다. 먼저 신학생들

은 목회 사역을 잘 준비해야 한

다. 목사는 목사답게 되기를 힘

써야 한다. 무자격 목회자들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야만 한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목사가 그 하나님

의 대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2)적용-목사는 하나님의 종

이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 목사

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서 대적하신다. 그러기에 목사

는 사람의 종이 되어 그들에게 

아첨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교

리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하며,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3)이사야의 대답-목사가 죄 

용서를 받고 영혼과 양심에 하

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기쁘

게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

기게 된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신학생들은 신학준비를 핑계로 

목회사역을 연기해서는 안 된

다. 그러나 목사는 주님이 보내

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4)이사야가 받은 위임-목사

의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다. 그러므로 목사의 소명 없이 

목회 사역을 할 수는 없다. 내

가 목사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내적 소명(양심의 판단)과 외적 

소명(교회의 판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

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확

실하게 해야 한다. 

퍼킨스의 “목사의 소명”에 

있어서의 독특성

1)“목사의 소명”에서 가톨릭

의 제도 반대와 천사론의 독특

함

퍼킨스에게 있어 독특성은 

구약을 근거로 하여 제사장적 

목사이해와 천사론이다. 주도

홍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이

는 퍼킨스가 소속된 영국 국교

회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카

톨릭적 사제론과는 차별을 보

이면서도 퍼킨스는 중보자로서

의 목사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

고 있다. 게다가 그의 목사를 

돕는 천사에 대한 입장은 전통

적인 개혁신학에서 볼 때 잘 다

루어지지 않은 낯선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

님의 사역의 도구로서 제시되

는 천사는 위로가 된다.

퍼킨스는 카톨릭교회의 고해

성사를 “간교한 술책이자 연약

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옥

죄는 고문대라고 비판하는 것

은 정당하다”고 말하면서도, 성

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죄 때

문에 빈번히 목사를 찾아와서 “

경건한 도움과 거룩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고백”은 인정한

다. 목사가 자기 양떼의 영적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다

는 것이다. 

목사는 백성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목사가 부패한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해 각별히 조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

습은 퍼킨스가 카톨릭 교회와

는 분명한 구분을 가지면서 동

시에 영국 국교회 소속 목사의 

한 사람임을 확인시키는 대목

이라고 할 수 있다. 

퍼킨스에게 있어 천사는 “하

나님의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 

보냄을 받았음이 분명”한데, “

이것은 모든 목사에게 커다란 

위로와 가치가 있는 교리”로서, 

천사들이 신실하고 경건한 목

사들을 더 많이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사들에게 주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한

다. 아울러 천사들이 가장 기뻐

하는 영혼 구원이 목사의 사역

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목사들은 천사들을 기뻐하지

만, 그렇다고 결코 섬기거나 숭

배하지는 않는다. 천사숭배는 “

주제 넘는 일”이다. 천사들의 

섬김을 통해 성도들이 목사들

을 존경하는 자세를 가짐이 마

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의 

종들은 고된 소명 가운데서도 

위로와 만족을 얻으며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신실한 주의 종

으로 기쁘게 주의 교회를 섬기

게 된다는 것이다. 

퍼킨스의 천사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설교

자를 기꺼이 도우신다면 얼마

나 은혜롭고 기쁜 일인지! 설교

자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한

다.

2)“목사의 소명”에서 제도적 

개혁추구를 위한 지침

퍼킨스는 참된 목사의 희소

성에 대해 “일천 명 중의 한 사

람”으로 묘사한다. “참된 사자

요 참된 해석자인 진정한 목사

는 흔하지도 통상적이지도 않

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드물며, 참으로 적은 사람, 즉 ‘

일천 중의 한 사람’이다.” 아니 

“일천 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는 뜻이다”고까지 말하기에 이

른다. 

퍼킨스는 참된 목사가 적은 

세 가지 이유를, 첫째, 하나님

의 부르심을 경시함, 둘째, 목

사의 소명을 감당하기가 어려

움, 셋째, 목사의 신분과 경제

적 보상이 미미함으로 제시한

다. 그러면서 퍼킨스는 구약에

서 레위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지침이 

주어졌음을 근거로 말하며, 교

회가 목사에게 그 어떤 직업보

다도 “가장 크게” 대우를 해줄 

것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이것

이야말로 교회개혁을 위한 “훌

륭한 기독교 정책”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고 돈을 밝히는 목사

를 바른 목사로 퍼킨스가 평가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목회지를 결정할 때, 목사는 경

제적인 조건을 따지기보다 교

인들의 영적 상태에 비중을 두

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들이 

어떤지, 어떤 영적 상태인지, 

그들이 과연 경건을 사모하는

지 등이 목회지의 결정 기준이 

되어야지, 다른 조건을 우선시

해서는 안 된다는 매우 실제적

인 제안을 하고 있다.

3)실제적 제안 지침

가)양질의 목사들을 양성하

기 위해 “기독교 통치자들과 군

주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결론이다.” 나)목회소명을 귀하

게 여겨 타인들도 목회소명을 

사모하도록 해야 한다. 다)학문

연마가 직접적으로 목회에 도

움이 되도록 하되, 학문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리

어 현장에서 섬기는 자가 되도

록 노력해야 한다. 라)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야 한다. 

퍼킨스는 영국 국교회의 정책

으로 또는 영국국가의 정책으

로 제시하는데 그가 영국 국가

교회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

는 부분이다.

younsuklee@hotmail.com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4)                                      

참된 목사 적은 이유: 콜링 경시, 소명감당의 어려움, 신분과 경제적 보상 미미

제안: 목회소명 존중, 목회 도움 되는 학문연마, 목사존경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목사의 소명 II”(3)“목사의 소명 II”(3)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2020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10월 16일(금) 저녁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

사)에서 다민족기도대회 준비

위원회(대표대회장 한기홍 목

사) 주관으로 열린다. 이를 위

한 기자회견이 9월 17일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 웨딩

채플에서 열렸다. 

팬데믹 상태로 현장 100명만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한기홍 목사는 “미국 중보기

도팀이 2011년 11월 11일 특

별한 날 정해 다민족기도대회

를 하면서 한인교회를 초청한 

것이 다민족기도대회에 같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며 “당

시 한인교회는 뜨겁게 기도하

는 교회로 알려져 한인교회의 

기도회 인도하는 시간을 할애

해줬다. 2014년 다민족기도대

회부터 한인교회들이 주도하

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2017년부터 은혜

교회에서 했는데 지난해는 좀 

더 기도로 준비하기로 하고 열

지 못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악조건이 됐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

했다. 

한 목사는 “특별히 올해는 

미대선이 있는 중요한 시점”이

라며 “미국은 대혼란에 빠져있

다. 리더십이 잘못 세워지면 많

은 것이 무너지는 중요시점에 

있다. 미보수기독교단체 중보

기도팀은 금식기도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열었던 국가기도의 

날 때 기도회하면서 성령 안에

서 뜨겁게 하나 되어 기도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연합기

도대회를 한다. 백인 흑인 히스

패닉 등 대표기도자들이 한다. 

각자 언어로 기도하지만 자막

으로 띄워 기도내용을 확인하

고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한다면 

영향력 있게 기도회가 될 것이

다. 뜨겁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돼 약속의 말

씀이 다민족기도대회 통해 응

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

한다”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는 “다민족이 함

께 모여 공동 기도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귀하다. 그러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민족을 

초월해 기도하는 것은 귀하다. 

하나님 뜻을 살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도대회는 1부 예배, 2

부 다민족연합기도회로 진행

된다. 예배는 이성우 목사가 진

행하며 민승기 목사 개회기도, 

이명희 목사 성경봉독, 한기홍 

목사 메시지를 전한다. 

2부 기도회는 4분 동안 주제 

메시지를 전하며 통성기도 후 

기도 강사가 기도로 마무리하

게 된다. 기도제목은 △회개와 

코비드19 △미국의 회복 △지

도자와 선거 △미국사회정의 

△청교도신앙회복과 고국교회 

△한인선거 후보자의 소개와 

중보기도. 

강순영 목사(준비위원장/자

마대표)는 “이번 기도대회를 

위해 333기도운동-하루 3번 3

가지 기도제목(△코비드19 속

히 종식 △미대선 △대부흥이 

미국과 세계각처에 임하게)으

로 3분씩 기도하는 캠페인으로 

이를 통해 미국이 다시 성경으

로 돌아오고 세계 교회와 선교 

이끄는 은혜로운 역사 일어나

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순영 목사는 다민족

기도대회에 타인종 교회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 안

타까움을 표출했다. 

강 목사는 “11.11.11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교회들이 이번 

대회에도 함께한다. 하지만 대

형교회들의 참여가 저조하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새들

백교회와 갈보리채플 등 미 대

형교회들의 관심도는 매우 낮

다. 참석한다고 해도 교인들이 

아닌 사역자들만 참석해 다민

족기도대회의 취지에 맞지 않

다”며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

으로 교회의 리더들에게 설명

하고 이해를 시켜나가게 할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CRC한미노회가 9월 15일 올림

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

서 2020년 가을노회를 개최했다. 

이번 노회는 코비드19로 인해 18

명만 노회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이날 노회는 서기 임바울 목사(

샘솟는교회) 임기만료에 따라 신

임 서기를 문상면 목사(생명샘교

회)로 선출했다. 서기 임기는 2년

이다.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 주최 연방 장애인법(ADA) 제정 

30주년 기념 장애인식 개선을 위

한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4

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는 장애 관련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에게 장애란 

어떤 의미인가’와 ‘내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 두 가지 주제 중 하나

를 골라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했

는데 미국 내 13개주와 해외에서 

총 44명이 지원했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이번 행사의 후원을 맡은 남가

주 한인변호사협회의 케이 서 회

장과 제니퍼 장 변호사, 에드워드 

한 연방검사가 심사위원을 맡아 1

등 아비게일 하미드 양(펠리세이

즈 차터고교 10학년), 2등 조셉 호 

군(OC 스쿨 오브 아츠 9학년), 3등 

이다은 양(발렌시아 고교 9학년)을 

선정 했다.

또 최종 본선에 오른 10명 중 나

머지 7명은 가작에 뽑혔다. 

시상식에서는 링링 챙 가주 상

원의원이 학생들에게 상장을 전달

하며 격려했다고 센터 측은 전했

다. 심사를 맡은 케이 서 남가주 한

인변호사협회 회장은 “고등학생들

이 이렇게 진솔하게 자신의 실제 

경험을 주제와 연결해 글로써 잘 

표현한 것에 감동 받았다”고 말했

다. 

제니퍼 장 변호사는 “이번 수상

자들 중 자신이 가진 장애와 장애

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끼고 깨

달은 것을 잘 표현해 장애인들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

기를 줬다”고 치하 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로사 장 소장

은 “첫 공모전이었는데 기대보다 

훨씬 많이 응모해 보람 있었다”며 “

학생들이지만 장애에 대한 생각이 

어른들 못지않았고 사회에서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세가 보였다”

고 평가했다.

수상작들은 한미특수교육센터 

웹사이트(www.kasecca.org)의 뉴

스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샬롬장애인선교회 사랑의 양식

보내기 제 17회 연례콘서트가 20

일 오후 7시 유투브채널을 통해 온

라인음악회로 개최됐다. 

박모세 목사는 “제17회 연례콘

서트를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다”며 “해마다 사랑의 휠체어 보내

기 음악회를 열어왔는데 올해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을 통해 음악회를 하게 됐다. 특별

히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양식을 보내기위한 콘서트로 열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70세를 맞은 박 목사는 “지

난 70년을 돌아보며 남은 여생 주

님을 위해 어떻게 보내게 될지 고

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박성칠 사모는 “세계 12개국 선

교사를 통해 양식과 예수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

교사들이 큰 힘을 얻고 많은 관심

과 뜨거운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박모세 목사 독창

회로 열렸으며, 소프라노 이영주 사

모, 보컬리스트 배주은 자매, 피아니

스트 안정희, 바이올린 김정아, 첼로 

김원선 3중주가 찬조 출연했다.
<박준호 기자>

‘어? 성경이 읽어지네’(생터성경

사역원 LA지부장 김덕수 목사) LA 

3기 전문강사 스쿨 개강예배가 14

일 오후 6시30분 Zoom을 통한 디

지털대면예배로 진행됐다.

장재영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

된 예배는 김흥철 목사의 기도와 

강태동 목사의 성경봉독(스7:10)

이 있은 후 김덕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덕수 목사는 “연구하고, 준행

하고, 가르치고”의 제목으로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는 사람

은 적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번에 입학하게 된 28명의 학생

들은 택함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원한

다. 당시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

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욕망이 없음으로 하

나님을 그들을 징계하셔서 포로가 

되게 하셨으나 회복시키셨다. 에스

라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

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

고 준행하며 가르쳤다. 전강스쿨에 

입학한 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자신의 마음에 말씀이 채워

지기를 소망하자. 그러할 때 그 말

씀이 일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

꾼다. 우리는 교사가 되기 이전에 

신실한 안내자가 되기 위해 무던

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생터성경사역원 부대표 김

강현 목사가 축사를, 미주 권역장 

백성환 전도사가 격려사를 전한 

뒤 강진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입학한 28명의 학생

들은 예배 전 1시간30분 동안 배치

고사를 치렀으며 앞으로 6개월간

의 집중훈련을 마친 뒤 자격을 갖

춘 이들에게 졸업과 함께 전문강

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LA지부는 2018년 설립된 후 현

재까지 42명의 전문강사를 배출했

고, 지부에 소속된 전문강사는 83

명이다. 이 사역에 관한 자세한 문

의는 ahajausa@gmail.com으로 하

면 된다. 
<이성자 기자>

GMAN대학 4차 산업혁명시대

의 선교사역개발아카데미 1기 수

료식이 9월 16일 열렸다. 

김정한 선교사 사회로 열린 수

료식에서는 박남호 Nesten 대표가 

강진연 선교사, 김진진 전도사, 노

정순 전도사, 노정해 목사, 박성희 

집사, 이베드로 목사, 이봉하 목사, 

이원규 목사, 이임숙 권사, 수잔리 

권사, 진리 집사, 신득균 선교사, 신

용 PD, 제임스하 선교사, 정명숙 

사모, 조이안 전도사, 안사라 목사, 

최애릭 형제 등 18명에게 수료증

을 수여했다. 

이어 박남호 Nesten 대표가 격

려사를 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교사역개발아카데미 1기는 지

난 7월 1일 시작해 9월 16일까지 

12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수료식 전 노정해 목사 사

회로 드린 예배는 김정한 선교사

가 사무엘상 17장 47-51절을 본문

으로 설교했으며 이봉하 목사(애

나하임 아름다운교회 담임)가 축

도했다.                  <박준호 기자>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부류

로 나누어지는 듯합니다. 첫째

는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

가는 부류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복을 받지

만 미래에도 크게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도 축

복을 받아 누리지만 미래에는 

더욱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통찰력을 가지게 하

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주를 믿

는 교우들 중에도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겸손하고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 분명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

을 가지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

을 볼 때에도 ‘저분은 아마 하

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

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힘겹고 무명한 처지인지

라 곧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실 

분이라는 확신을 주는 이들 말

입니다.

가끔 기복신앙 혹은 물량주

의를 지적하는 이들을 보는데 

나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이나 

교회주변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거나 구체적인 기록

인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이 하

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

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

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복주심이 절

실한 존재자들입니다. 사람들

이 교회 나와서 신앙을 가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

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

기에 엄청난 결단을 하고 교회

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실재

적 고통을 안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데 만약 교회가 복 주시

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생

활의 기본적인 목표인 하나님

의 축복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고 가르친다면 저들은 교회생

활의 문턱에서 낙오할 지도 모

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을 누

리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

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고 훌륭한 교인으로서의 의

무를 감당하게 되고 세상의 소

금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축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

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

님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 스스

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

람이 되도록 즉, 축복받을 사람

으로 서의 길을 살아가야 할 것

입니다.

둘째 부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의 부류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양심을 가지

고 있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을 대충 알고 살아갑니다. 그

렇게 하면 지금은 유익이 될지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자각을 가집니다. 성경은 축복

받을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축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의 길을 분

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 광

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밝히 설교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의 길과(28:1-14) 하나님

의 저주를 받는 사람의 길을

(28:15-57)대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진

리였고 지금도 진리입니다. 그

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는 하나님의 축복의 위대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

님의 저주의 무서움과 참혹함

을 깨달아서 저주받을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축복받을 사람

의 길을 선택하면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

김으로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차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

함으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

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

김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펜데믹’ 상황에 가

정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긍

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

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생존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

휼을 회복함으로써 펜데믹의 

시간은 종식될 것이라는 믿음

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

심이 풍부해질 때에 우리들에

게는 다시 일상적인 행복을 누

리는 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

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긍

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 받

는 받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yd77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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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축복받을 사람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2020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연다
10월 16일(금) 저녁 7시30분 은혜한인교회

2020다민족 연합기도대회에 관한 기자회견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샬롬장애인선교회 사랑의 양식보내기 온라인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이 찬양하고있다

어? 생터성경사역원 LA 3기 전문강사스쿨 개강예배를 드리고 있다. 

GMAN대학이 주최한 4차산업혁명시대의 선교사역개발아카데미 1기 수료식에서 참석자들과 수료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신임서기 문상면 목사 선출

총 44명 지원...온라인 시상식

박모세 목사 칠순기념 독창회로 열려

‘어? 성경이 읽어지네’ 개강예배

1기 12주간 진행 총 18명 수료

CRC 한미노회 2020 가을노회, 온오프 동시로

GMAN대학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교사역개발아카데미 수료식

한미특수교육센터 장애인식개선 위한 글짓기 공모전 

샬롬장애인선교회 사랑의 양식보내기 온라인음악회

LA 3기 전문강사스쿨 줌 통해 진행

CRC 한미노회는 2020가을노회를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었다



한인가정상담소 신임 소장

(Executive Director)에 캐서린 

염(Katherine Yeom) 전 부소

장이 임명됐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8월 

1일부터 캐서린 염 임시소장

(Interim Executive Director) 

체제로 운영해왔다. 그 사이 한

인가정상담소 이사회는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고 소장 후보자

들을 검증했으며 지난 4일 캐

서린 염씨를 소장으로 최종 낙

점했다. 

염 신임소장은 2009년 한인

가정상담소 어린이 영양프로그

램 매니저를 시작으로, 개발

(Development)팀 매니저를 거

쳐 지난 2016년부터 부소장직

을 맡았다. 이후 소장 공석 한 

달 동안 소장대행직을 맡으며 

한인가정상담소를 운영했다. 

캐서린 염 신임소장은 "지난 

37년간 한인가정상담소가 해온 

것처럼 이민사회에서 소외된 

한인 가정을 위해 힘이 되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

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인가정상담소를 키워 한인커

뮤 니 티

를 더욱 

성 장 시

키 는 데 

일 조 하

고  싶

다 ” 고 

덧 붙 였

다. 

낸 시 

박 이사

장은 “염

소 장 이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지난 10년

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앞으

로 한인가정상담소를 발전시키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캐서린 염 소장은 UMBC에

서 생물학 학사, USC에서 교육

학(Teaching) 석사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 교육구 중고교 

교사, 한국 파주의 경기국제학

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2009

년부터 한인가정상담소에서 근

무를 시작했다.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뉴욕노회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63

회 정기노회가 9월 14일과 15

일 양일간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열렸다. 

개회예배는 인도 주영광 목

사(부노회장), 기도 김진성 장

로(부노회장), 설교 노성보 목

사(노회장), 축도 임선순 목사(

전 노회장), 광고 김성은 목사(

서기)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노성보 목사는 “무엇

을 가지고 있는가?”(행3:1-10)

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내 경험과 지식

으로 만들고 힘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와 사랑으로 목회하고 

서로 사랑하는 총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는다”고 말씀을 전했다. 

뉴욕예일장로교회는 팬데믹

을 맞아 후원비로 5천 달러를 

지원해 5개 교회에 전달했다. 

또 지교회 노회 상회비 50% 탕

감을 결의했다. 

노회 책자에 명시된 시찰회 

소식에는 팬데믹 후 낮은 출석

교인과 헌금감소 현상이 보고

됐다.  

회무 처리를 통해 △뉴욕예

일장로교회(김종훈 목사) 장로 

6인 증선 △뉴욕신일교회(박맹

준 목사) 교회장소 이전 △뉴욕

영락교회(최호섭 목사) 교회장

소 이전 등을 다뤘다.

동북노회

동북노회 35회 정기노회가 9

월 14일 오후 5시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열렸다. 

개회예배는 사회 최명혜 목

사(부노회장), 기도 정연오 장

로(부노회장), 설교 박용진 목

사(노회장), 축도 오영관 목사(

직전 노회장) 등의 순서로 진행

됐다. 

뉴저지노회

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

노회장 정창문 목사)는 9월 15

일 오전 뉴저지장로교회(김도

완 목사)에서 제 63회 정기노회

를 열었다.

교회 대표들만 참가한 가운

데 개회 성수인원 정도만 참가

했으며, 위원회 모임은 온라인

으로 이미 모두 마쳤기에 오전

에 보고형식으로 마치고 폐회

했다.

뉴저지노회는 팬데믹으로 재

정이 어려워진 지교회들에게 5

천 달러를 지원했다. 외부적으

로는 팰리세이드 파크 이웃을 

위한 무료식사 제공 봉사에 5천 

달러를 지원했다. 또 뉴저지장

로교회와 뉴저지초대교회가 기

탁한 팬데믹 특별 기금으로 노

회내 어려운 교회를 위해 지원

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한 지교

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고려

하여 노회비를 50%만 납부하

도록 조정했다.

목회규례위원회가 청원한 회

원자격과 노회활동 강화를 위

한 규칙개정안, 임원회가 청원

한 노회회관 관리, 매각 및 재 

구입을 위한 노회회관 이전추

진위원회 구성안은 대회로 보

냈다.

또 △뉴저지장로교회(김도완 

목사) 박찬 목사 시무 사임 청

원 △뉴저지초대교회(박형은 

목사) 장로 4인 증선 청원 △코

넬한인교회(하홍표 목사) 장로 

1인 증선 청원 △프린스톤연합

장로교회(정창문 목사) 장로 1

인 증선 연기 청원 △뉴저지명

성교회(서경석 목사)가 청원한 

교회주소변경 청원 등을 처리

했다.

목회규례위원회가 청원한 회

원자격에 대한 개정안은 목사 

정회원 자격제한을 강화하고 

△정기노회 결석시 사유서 제

출 △노회비 3년 체납시 정회원

권 정지, 노회비 완납시 정회원

권 회복 △정당한 사유 없이 2

년 이상 노회불참시 정회원권

을 정지시키고, 3년 이상 노회

불참시 노회에서 출석 2/3 가결

로 제명 처리한다. 단 2회 연속 

노회참석시 정회원권을 회복한

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또 지교회가 2년 이상 공예배

로 모이지 않을 경우 교회는 자

동 폐쇄하기로 했으며, 기관목

사도 3회기 이상 노회에 사역보

고서 미제출시 기관목사 회원

권을 정지하기로 하는 등 회원

자격을 강화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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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장로교회 건축 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건축 바자회가 10월 한 달 동

안 매주 토요일 오전 6시4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본 교회 파킹장

에서 열린다. 음식주문은 홈페이지나 카톡채널을 통해 할 수 있

다. 

▲문의: (718)886-4400

은혜한인교회 추계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추계부흥성회가 10월 1일(목)

부터 4일(주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진재혁 목사(케냐선교사)

이며 일정은 1일(목) 오후 7시30분, 2일(금) 오전 5시30분, 오후 7

시30분, 3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4일(주일) 오전 7시30분, 

오전 9시20분, 오전 11시30분, 오후2시.

▲문의: (714)446-1000

가스펠 인사이트 스쿨 시즌2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가스펠 인

사이트 스쿨 시즌2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라는 주

제로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9시

까지 6주간에 걸쳐 열린다. 커리큘럼은 △신념과 신앙, 율법과 은

혜 △죄와 의 △변화와 교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울한 것은 

죄가 아니다 △마음에 대하여 등이다. 후원회비는 30달러이며 화

상 앱 줌으로 진행된다.

▲문의: (646)300-4790

온라인 교사 세미나
Child Evangelical Fellowship of GNYC가 주최하는 온라인 교

사 세미나가 10월 10일(토)과 17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

지(미동부시간) 열린다. Overcom Together란 주제로 최신일 목

사(LA세계선교침례교회 차세대 담당사역 온라인 티칭 전문강사)

와 최종대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회비는 20달러.

▲문의: bigbell59@gmail.com 최종대 목사

교사대학(TCE) 1단계
뉴욕어린이전도협회(최종대 목사)가 주최하는 교사대학(TCE) 

1단계가 10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부터 10시까지(미동부시간) 온라인 줌으로 열린다. 등록비는 165

달러(10월4일까지 등록시 150달러) 교재 포함.

▲문의: (312)286-4646

남가주온유한교회 나눔행사
3주년을 맞은 남가주온유한교회(담임 장범원 목사)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갖는다. 오

는 26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매그놀리아와 라팔마 길 코너

에 위치한 미주복음방송(2641 W. La Palma Ave. Anaheim) 파킹

랏에서 세정용 물티슈, 마스크, 쌀, 라면 등을 담은 구디백을 드라

이브쓰루 형식으로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또 3주년 감사예

배는 27일(주일) 오전 11시 부에나팍 지역 랄프 클락 공원(8800 

Rosecrans Ave. Buena Park)에서 야외예배로 드린다. 한편 남가

주온유한교회는 지난 달 미주 지역 14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에 1,000달러 씩 긴급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문의: (626) 833-7787 장범원 목사 

GMU-사립 학교 교사 자격증 설명회
그레이스미션대학(GMU 총장 최규남 박사) 사립학교 교사 자

격증 설명회가 10월 1일(목) 오후 3시 개최된다. 온라인 화상 컨

퍼런스로 진행되며 해당 시간에 학교 홈페이지(www.gm.edu/

online)에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선택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

하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관련 PPT 자료 및 신청서를 온라인

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GMU는 현재 미 연방 교

육국 USDE가 인정 학위 인가기관인 ABHE, TRACS, ATS의 정

회원 학교로서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과 연방정부 학비보조인 

PELL GRANT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CAL GRANT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714)525-0088, admissions@g

교계 게시판교계 게시판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제37회 정기총회가 9월 15일 

오전 퀸즈침례교회(박진하 목

사)에서 열렸다. 

지방회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현 회장단 

및 임원들을 한 해 더 유임하

기로 만장일치 통과했다. 임원

은 △회장 박춘수 목사 △부회

장 김레너드 목사 △총무 신은

철 목사, △서기 안승백 목사 

△회계 한필상 목사.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는 팬데믹 상황에서 1차 교회 

긴급지원으로 2교회에 2천 달

러와 2차 지원으로 6개 교회에 

3천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

다. 

그동안 비대면 모임을 가져

오던 지방회는 뉴욕지역에 코

로나19 영향력이 쇠퇴해지자 

6월 23일 지방회 정기모임을 

대면으로 뉴욕한신교회에서 

열었다. 8월에는 목회자가족수

양회 대신 당일 미네와스카 주

립공원으로 팬데믹 위로여행

을 다녀왔다. 

2월 임시총회에서는 준회원

제도를 도입해 회원자격을 확

대했다. 6월 지방회에서는 복

음과영성교회(이태진 목사) 지

방회 가입 승인, 3인(최은종, 

안병재, 박철) 목사를 준회원

으로 영입했다.

한편 2003년부터 이어져온 

청 소 년 연 합 수 련 회 

"Challenge"는 팬데믹으로 하

지 못하게 됐지만 계약금을 내

년으로 돌리고 내년을 기약했

다.

뉴욕한인지방회는 현재 17

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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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둘째 날인 19일 오전 10시

부터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강사 황성주 목사

는 전날 저녁 집회의 남은 내

용을 이야기한 후 제목인 “코

로나19 시대의 면역관리”에 대

해 강의했다.

황 목사는 “하나님께서 새로

운 시대를 열고 계신다. 코로나

19의 특징은 어린이 청소년이 

피해가 적고 고령층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인체 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코로나가 준 

선물은 면역의 중요성을 알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목사는 코로나19 특징과 

주요감염 경로 등을 설명하고 

면역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하

면서 “면역약화는 스트레스에

서 온다”며 “바이러스 수비가 

마스크, 손씻기, 거리두기라면, 

공격은 건강식생활, 운동, 자연

산책, 감사, 수면, 성경 및 좋은 

책 읽기, 사랑하고 웃기 등”이

라고 말하고 “초대교회 부활신

앙으로 지혜로운 면역관리를 

함으로 담대함을 갖고 두려움

을 극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회 하루 전인 17일 

뉴욕에 도착한 황성주 목사는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가진 기

자회견에서 “뉴욕 한인사(교)

회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는 것 같다. 1세대가 

다시 일어나 야성을 회복하고 

차세대에게 꿈과 도전을 줘야 

한다”며 “지금 세계 복음화의 

시점에 와 있으며 첨단미디어

로 플랫폼이 형성돼 있다. 기존

예배 방식 개념의 전환이 필요

하다. 하나님께서 본질을 회복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꾸

고 계시는 것 같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1세에게는 은

혜를 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

요하고 2세들은 미국사회 전체 

플랫폼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총무 이창종 목사 

인도로 찬양 안경순 목사, 대표

기도 권캐더린 목사, 특송 이요

한 집사, 강사소개 양민석 목

사, 강의 황성주 목사, 특송영

상 뉴욕장로연합성가단, 광고 

김신영 목사, 축도 윤세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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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강사인 마이클 조 선교사의 

세미나가 대회를 마친 다음 날

인 21일 오전 10시 뉴욕그레잇

넥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마이클 조 선교사는 자

신이 세운 IM선교회에 대한 영

상을 보여주며 세미나를 인도

했다. 

양민석 목사는 조 선교사에 

대해 “IM선교회 대표이며, IM

국제학교 설립자이고, TCS 미

국사립학교 설립자다. 한국에

서 차세대를 세우느라 국제학

교, 대안학교, 부모학교를 세워

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 이

어 미국에서 국제학교를 세우

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

했다.

조 선교사는 IM선교회가 한

국에서 다양한 차세대 사역을 

하고 있으며 지역교회와 연결

해 지역교회에 도움이 되는 선

교회임을 강조했다. 

IM선교회 캠프에 오는 청소

년들의 뜨거운 반응이 화제가 

됐다. 캠프에서 5시간씩 예배

가 진행된다. 마이클 조 선교사

는 이는 은사중심적인 예배이

기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들에

게 선교적인 사명을 확실히 심

어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청

소년들이 많이 나와 선교회 사

역이 교회들의 환영을 받는다

고 설명했다.

IM선교회 사역은 국제학교

를 통해 미국과도 연결, 확산되

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KPCA 뉴욕 일원 화상 정기노회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정기노회가 줌으로 진행됐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제37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황성주 세미나를 마치고 현장참여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그레잇넥교회에서 열린 마이클조 선교사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캐서린 염 신임 소장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팬데믹으로 연례총회를 내년으로 연

기했다. 그리고 7월에는 임원회에서 전 총회장단과 노회들의 의견

을 모아 화상회의제도를 공식회의로 도입 결의한 바 있다. 

임원 전원 유임, 3명 회원가입

코로나19 면역관리는 ‘부활신앙’으로

차세대 살리기 운동 IM선교회 소개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염 신임소장 선임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제37회 정기총회 

2020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황성주 세미나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마이클조 선교사 세미나



3)청교도(淸敎徒)의 나라 

미국이 어떻게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화 되었

는가?

청교도사상(Puritanism)의 

나라인 미국이 왜! 성경적 가

치(價値)와 윤리(倫理)를 상실

하고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화 되었는가? 

(1) 종교다원주의는 국교제

(國敎制)의 최악(最惡)의 부산

물((副產物)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아이러니

(Irony)하게도 국교제로 말미

암아 생긴 최악의 부산물(?)

이다. 왜냐하면 제1장 청교도

의 개혁운동과 기원 및 배경에

서 전술했듯이 로마카톨릭교

회의 잔재(殘滓)가 남아 있는 

국교회(성공회)는 영국의 국

왕이 수장(首長)이었기에 영국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회 교인

(敎人)이 되어야만 한다. 만약 

성공회에 가입(加入)하지 않고 

타 교회에 가입하면 종교적 핍

박(逼迫)과 사회적으로 불공정

(不公正)한 대우(待遇), 심지어 

순교(殉敎)의 제물(祭物)이 되

기도 했다. 특히 개혁적(改革 

的) 신앙(信仰)의 자유를 원했

던 청교도들에게는 더더욱 그

러했다.  이 독점적(獨占的) 국

교제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

유를 찾아 신대륙(新大陸)으

로 오게 되는 결정적 원인(原

因)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차

별(差別)과 핍박(逼迫)이 동반

된 종교 악법(惡法)이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에 이주(移住)한 

청교도들이 이 국교제를 적극 

반대(反對)했던 것이다. 

드디어 1786년 ‘종교자유법

(Bill for Establi-shing Reli-

gious Freedom)’이 통과(通過)

되고, 최초(最初)로 자유헌법(

自由憲法)이 제정(制定)된 것

이다. 즉, 국가(國家)는 특정 종

교(特定宗敎)를 국교(國敎)로 

정할 수 없고, 특정 종교를 선

호(選好)하거나, 특정 종교를 

박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을 

헌법에 명기(明記)한 것이다. 

종교자유법은 그 당시에는 

너무도 좋고 합당한 법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이주한 청

교도들은 다양한 교파(敎派, 

성공회, 장로교, 회중교, 침례

교 등) 교인들로서 다 하나님

을 잘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

에 문제(問題)가 될 수 없었다. 

그 당시 영국이 성공회를 국교

로 두듯이 미국도 주에 따라 국

교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즉, 13개 주로 이뤄진 미국 

연방을 운영하는 데에 기독

교가 중추적(中樞的)인 역할

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영국

처럼 국교를 따로 두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 상충(相衝)

했던 것이다. 실제로, 메릴랜

드는 가톨릭(Roman Catholic 

Church), 펜실베이니아는 퀘

이커(Quaker), 버지니아/뉴

욕/조지아는 성공회(聖公會)

가 공식 종교였다. 

이런 상황에서 토마스 제퍼

슨(Thomas Jefferson)은 “진

리는 위대해서 홀로 내버려둬

도 승리한다. 우리는 성공회도, 

가톨릭도 침례회도 아니다. 모

두 크리스천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공화주의(共和主義)자

들과 함께 국교제 폐지(廢止)

를 주장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못 박았다. 

그렇다. 그 당시 이주한 청교

도들 대부분 다 암묵적(暗默的)

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는 

기독교 신앙을 다 인정했기에, 

굳이 국교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수

용한 것이다. 그러나 제퍼슨은 

악한 의도(意圖)를 갖고 이신론

적 종교관을 관철시킨 것이다.

즉, 이신론(理神論)을 신봉

(信奉)하는 제퍼슨이 “우리는 

…모두 크리스천이다” 라고 주

장하는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 종교다원화의 위험(危險)

을 간과(看過)한 채, 독립선언

서(the Declaration of lnde-

pendence)와 미국 헌법에 기

독교적(基督敎的) 조항(條項) 

삽입(挿入) 없이 ‘종교의 자유

법’이 명시(明示)된 것이다. 

1890년경부터 새로운 다양

한 이주민들이 동 유럽 등으

로부터 미국에 대규모로 들어

와 대도시에 정착(定着)하게 

된다. 1차 세계대전에 즈음하

여 미국 사회 각각의 영역에서 

이주민(移住民) 집단들에 대한 

반감(反感)이 일어나기도 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이

민자들의 지위 (地位)는 상승

(上昇)되었고, 그들이 함께 가

져온 비(非)청교도적 성향(性

向)이 확대(擴大)되었다. 

그러므로 신분(身分)이나 교

육 등에서 단순히 종교적 다양

성(多樣性)으로만 인식(認識)하

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당연

(唐硯)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

위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

ralism)’를 초래(招來)하게 된 것

이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는 종

교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차원에

서 미국인들에게 개인화(個人

化)를 더 더욱 촉진했다. 

위와 같이 이민(移民)의 나라 

미국이 되어, 타국인(他國人)들

의 대량유입(大量 流入)과 그들

이 믿는 다양한 종교에 대한 관

용(寬容)과 활성화(活性化)로 

말미암아 2020년 현재, 미국내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심

각한 문제를 야기(惹起)하고 있

다. 즉, “하나님을 정부의 간섭 

없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잘 믿

자” 라는 본래 취지(趣旨)의 종

교의 자유법이 이신론자들과 

무신론적 정치가들로 인해 오

직 하나님의 절대주권

(Absolute sovereignty)

과 청교도의 신앙과 사

상을 반대하는 미국적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화라는 참담

한 괴물(怪物)이 된 것

이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헌법적(憲

法的)인 의미의 종교

다원성이 용인(容認)

되기 시작한 것이  미

국에서부터라는 점에

서 미국의 종교다원주

의는 현대의 모든 종교

다원주의의 본보기적 

모델(model)로 여겨지기도 한

다”(Berger P. L.,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

ological Theory of Religion,” 

p.135). 

이 얼마나 참담(慘澹)한 평

가(評價)인가! 순교적(殉敎

的) 자세로 오직 하나님의 절

대 주권과 그 신앙을 지키려고 

이주한 청교도의 나라 미국이 

종교다원화를 주도(主導)하는 

국가로 변질(變質)된 것이다.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

rich Hegel)의 정반합(正反合, 

thesis,antithesis,synthesis)원

리(原理)처럼 정(thesis)이 그

것과 상반(相反)되는 반(an-

tithesis)과의 갈등을 통해 정

과 반이 청교도 본래 취지와 맞

는 합(synthesis)으로 조정(調

停) 되어야만 했다. 

즉, 청교도들은 정(正, 국교

제)에 대한 반(反, 종교자유법)

으로 나온 것이기에 합(合, 대

전제로서 미합중국은 기독교

국가)으로서의 명문화(明文化)

가 절대로 필요했다. 대한민국

(大韓民國) 헌법(憲法) 제1조

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된 것과 같이 

미국 역시 광의(廣義) 개념으로

서 모모한 종교의 자유가 아닌 

정확히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

는 종교(교파) 선택(選擇)의 자

유”와 “미합중국은 청교도의 정

신으로 설립(設立)된 기독교 국

가다”를 헌법 제1조에 명문화(

明文化) 했어야만 했다. 
(2)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화는 이신론자 토

마스 제퍼스의 철저한 의도(

意圖?)였다.

결국 청교도들은 오직 국교

제에 대한 상한 감정(感情)과 

피해의식 때문에 무조건 반대

를 위한 반대로서 참 근시안적 

시각과 그것을 역(逆) 이용한 

정치가요 대표적 이신론자였

던 제3대 미합중국 대통령 토

마스 제퍼슨의 주도하에 하나

님만 섬기는 청교도의 나라가 

아닌 모든 타종교 심지어 이단

(異端)까지도 인정(認定), 수용

(受容)하는 종교다원주의’ 국

가로 만든 것이다. 

1820년에 출판한 “The Life 

and Morals of Jesus of Naza-

reth, 나자렛의 예수의 삶과 도

덕” 즉, 토마스 제퍼슨 성경(聖

經)이 바로 그 결정적 증거(證

據)가 된다. 그는 예수의 신성(

神性)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모

조리 잘라내고 육하원칙과 시

간적 연대상에 맞게 이야기를 

재배열한 후 순수히 인간(人

間)이자 도덕론자로서의 예수

의 인생을 묘사(描寫)한다. 여

기서 천사, 다윗 왕으로부터 내

려오는 왕 계보, 예언, 기적이

라든지,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를 암시하는 구절, 예수의 부활

과 같은 이성과 논리적이지 않

은 초자연적(超自然的) 현상들

을 모조리 삭제(削除)했다. 

특히 ‘제퍼슨 성경’은 ‘예수

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장

소에 정원과 무덤이 생겼으며 

예수는 그 무덤에 묻혀 잠들

었다’로 끝난다. 즉 제퍼슨은 

예수님의 부활(復活), 승천(昇

天), 재림(再臨)도 부인(否認)

한 신성모독(神聖冒瀆)의 이신

론 종교인이다.

그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뺀’ 사악(邪惡)한 범죄자(犯罪

者)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기초(起草)한 미국 헌법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

조주(創造主) 하나님, 삼위일

체(三位一體)의 하나님, 인격

적(人格的)인 하나님이 아니었

다. 미국 건국(建國)의 아버지

들 중에 제퍼슨처럼 이신론자

들이 많았다. 이신론(理 神論, 

Deism)은 17세기 계몽주의(啓

蒙主義) 시대에 만개된 신학사

상으로 초월적(超越的)인 신의 

존재를 인정(認定)하되 그 분

은 이 세상을 창조(創造)한 뒤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세상에

는 더 이상 개입(介入)하지 않

는 분으로 믿었다.

흔히 자연신교, 이성종교라

고 알려진 이신론자들은 성경

의 기적(奇蹟)이나 예언(豫言)

은 믿지도 않고 삼위일체도 부

정한다. 계시와 기적을 부정하

니까 종교라고도 할 수 없다. 

제퍼슨은 이런 말도 했다. “성

령으로 잉태한 동정녀(童貞 女)

로부터 예수가 태어났다는 이

야기가 아테나(Athena)가 제우

스(Zeus)로부터 태어났다는 우

화(寓話)와 같은 수준으로 여

겨질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것이

다.” 즉, 동정녀 탄생은 우화에 

불과(不過)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렇다. 20세기 후반부터 21

세기 초인 현재, 그 불순(不純)

하고 사악한 의도(?)가 있던 

그 ‘종교의 자유법’이 부메랑

(boomerang)이 되어 청교도

의 나라 미국에서 “오직 그리

스도”(Christ Alone)가 아닌 역

(逆)으로 하나님을 제거(除去), 

추방(追放)하는 반기독교, 반

성경적 정책(政策)을 세우는 

확실한 법적 근거(根據)가 되

었다. 결과적으로 정교분리(政

敎分離), 즉 종교(宗敎)의 자유

법(自由法)으로 말미암아 미국 

내에서 영혼구원(靈魂救援)과 

전도(傳道), 선교(宣敎) 활동에 

족쇄(足鎖)를 채우는 무자비한 

공권력(公權力)의 수단(手段)

이 된 것이다. 
kimjoyh@hotmail.com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www.chpress.net 11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특  집  

Puritan Restoration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and Revival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20)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청교도 정신 사라진 종교자유법 제정으로 종교다원주의 빌미 제공 

제퍼슨의 이신론적 사상으로 정교분리원칙에 의해 참 기독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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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기적과 예언을 부인한 ‘제퍼슨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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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은 21일 제105회 정기총회를 사상 

첫 온라인 화상총회로 개최했다.

총회는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본부로, 전국 35개 

거점교회를 화상총회 현장으로 마

련해 진행됐다. 오후 2시 개회예배 

직후 가진 임원 선거에서 신임 총

회장에는 지난 회기 부총회장 소

강석 목사가 추대됐다. 15년 전 제

90회 총회에서 예장합동과 예장개

혁이 교단 통합을 이룬 뒤 예장개

혁 출신 목회자가 교단 총회장에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 목사는 취임사에서 “장자교

단인 예장합동의 총회장으로서 총

회 발전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밑거름이 되겠다”며 ‘총신 정상화’ 

‘총회 본부 내 코로나 위기대응팀 

설치’ ‘총회 유튜브 채널 개설 및 

디지털행정업무 추진’ ‘창조적 정

책 마련을 위한 미래전략발전위원

회 상설화’ 등 7가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배광식(울

산 대암교회) 목사, 서기와 회계에

는 김한성(서울 성산교회) 목사와 

박석만(수원 풍성한교회) 장로가 

각각 당선됐다. 경선을 치른 장로

부총회장과 부회록 서기에는 문자

투표를 통해 각각 송병원(늘사랑

교회) 장로, 이종철(두란노교회) 목

사가 당선됐다. 임기 3년의 총무에

는 고영기(상암월드교회) 목사가 

1014표를 얻어 당선됐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각종 위원회 

보고와 300여개의 헌의안을 다뤄

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원회 보고

는 총대들에게 전달된 서면 자료

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청

원 내용은 임원회로, 재정은 재정

부로 이관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

기로 했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는 전광훈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각각 ‘이단 옹호자’ ‘이단옹호기관’

으로 보고했으며 총회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 사태를 맞아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 통합은 108년 역사

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를 열

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

서”라는 표어로 제105회기를 시작

했다.

예장통합은 21일 서울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를 포함해 전국 38개 

교회에서 노회별로 흩어져 총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

용해 방역수칙을 지키며 회의를 

진행했다.

신정호 전주 동신교회 목사가 

제105회기 총회장 직무를 시작했

다. 신 총회장은 에스라 10장 1절

과 사도행전 3장 19-21절 말씀에 

기반해 제105회기 주제 성구이기

도 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 총회장은 “코로나19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당에

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

이했다”며 “사회적으로 교회공동

체가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당하

는 아픔도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

하게 고백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가 우리에게 희망이란 점”이라며 “

그리스도께서 한국교회와 교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

했다.

내년 9월 총회장직을 자동 승계

하게 되는 목사 부총회장으로는 

류영모 파주 한소망교회 목사가 

단독 입후보해 선출됐다. 재석 

1461표 가운데 찬성 1246표, 반대 

215표였다. 류 부총회장은 “공적 

복음을 세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라며 “코로

나19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참신

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박한규 부산 

학장제일교회 장로가 선출됐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전광

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이

단성 연구를 제105회기로 이첩해 

1년간 계속 연구하기로 했다. 위원

회는 “전 목사에 대한 이단·사이비

성 여부 심의 요청 건이 다수 상정

돼 있는데, 신학적 교리적 성경적

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이

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22-23일 연회 감독과 감독회장 

후보자를 접수하고 다음 달 12일 

미국을 비롯한 12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연회 감독 

12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임

기는 각각 2년과 4년이다.

기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에서 회의를 열

고 선거 일정과 방법 등을 확정했

다. 선관위는 엄정한 서류 심사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후보자들은 심사 결과 결격사유

가 없는 게 확인돼야 정식 후보 

자격을 얻는다. 그전까지는 예비 

후보다. 예비 후보들은 정식 후보

로 확정될 때까지 기감 본부 근처

에 대기해야 한다. 미비 서류를 

빠르게 보완하기 위해서다.

연회별 투표 장소는 서울연회 

종교교회, 서울남연회 대림교회, 

중부연회 계산중앙교회, 경기연

회 성광교회, 중앙연회 선한목자

교회, 동부연회 연회본부, 남부연

회 연회본부, 충청연회 연회본부, 

삼남연회 연회본부·제주중앙교

회, 호남특별연회 연회본부, 미주

자치연회 사랑의교회이고 충북

연회는 미정이다.

동성애 옹호 논란을 빚어 온 경

기도 부천시 인권조례안이 21일 

통과됐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조

례폐지운동을 펴는 등 강력히 대

응하기로 했다.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이

날 경기도 부천시의회에서 연 ‘제

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

다. 재적 의원 28명 중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이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

총)와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

대 등 105개 단체는 이날 부천시

의회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그

동안 시의회에 조례안 입법 전 공

청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

하며 졸속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

연대 공동대표는 “지난해부터 반

대해 온 해당 조례안을 놓고 수차

례 시의회 측에 주민 공청회를 요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서 “코로나19로 사회가 어수선

한 가운데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이를 통과시킨 것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윤문용 부기총 사무총장은 “조

만간 장덕천 부천시장과 면담을 

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조례

안 통과에 찬성한 시의원을 상대

로 주민소환권 행사를 추진할 계

획”이라며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부천시 인권보

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

명혜 시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

의했다. 지역 내 교계와 일부 시

민단체는 해당 조례안에 국가인

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 문구 등 동성애 옹호의 근거

가 되는 조항이 들어있고, 인권센

터를 통해 편향된 인권 논리를 공

직사회에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으로 대면 전도가 어려워

진 시대, 멈출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비대면으로 감당하기 위

한 협약이 체결됐다. 전국 1만개 

교회의 외벽과 교회 차량 등에 복

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은 17일 서

울 종로구 총회창립100주년기념

관 총회장실에서 복음의전함(이

사장 고정민)과 ‘대한민국 방방곡

곡 복음심기 캠페인’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서는 “코로나19로 전도가 

어려운 비대면 시대에 상호 협력

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 한다”고 적시했다. 지역 복음

화를 위해 상호 교류·협력할 것, 

구체적 협력 사안은 협의로 결정

할 것, 협약 기간은 1년이며 이의

가 없으면 자동 연장될 것 등을 

규정했다.

김태영 총회장은 협약식에서 “

꽃향기는 십리를 가고(花香十里) 

묵향은 백리를 가며(墨香百里) 

인덕은 천리를 가고(德香千里) 

복음은 만리를 간다(福香萬里)”

면서 “이번 협약으로 비대면 시

대 복음의 향기가 만리까지, 가랑

비에 옷 젖듯 널리 널리 퍼져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정민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에

도 복음 전달이 막혀선 안 된다”

며 “교회의 버스 등에 복음광고 

현수막이 부착될 수 있도록 교회 

이름을 넣은 파일 등을 무료로 제

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총회에서는 

지난 1년 사이 교단 소속 목사만 

늘어나고 교회와 성도수는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장합동 

105회 총회 보고서에 기재된 교

세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31

일 기준 교인은 전년 대비 10만

584명 감소한 255만 6182명

(-3.8%)으로 집계됐다. 

지난 104회 총회(-1.2%)와 103

회 총회(-2.7%)와 비교해 3년 새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2년 교회

도 127개 줄어 1만1758개(-1.1%)

로 보고됐다. 반면 목사는 지난해 

2만4395명에서 460명 늘어 2만

4855명(1.9%)을 기록했다. 직분

별로도 강도사(-7.2%) 전도사

(-0.5%) 장로(-1.4%)가 모두 마

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교회의 평균 규모가 줄고 있다. 

교회 수는 소폭 증가하지만 교인 

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교회 1곳

당 평균 교인 수가 줄어드는 현

상이다. 교회의 일꾼인 서리집사

의 비율도 10년째 내리 감소하고 

있다. 교회의 여러 사역이 제약받

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은 21일 열

리는 제105회 총회를 앞두고 지

난 10년간 교세 통계를 목회데이

터연구소(대표 지용근)에 제공해 

분석한 컨설팅 보고서를 공개했

다. 예장통합의 경우 세례 교인 

수 및 예·결산 규모 등을 지교회

가 직접 중앙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통해 상회비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예장통합의 교세 통계는 

여러 교단 통계 가운데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

다. 한국교회 전반의 추세를 설명

하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교회 한 곳당 평균 교인 수를 

산술 평균이 아닌 ‘중앙값’으로 

구한 결과 2010년 교회 1곳당 72

명이던 교인 수는 2019년 51명으

로 줄었다. 교회는 1만명 넘는 초

대형교회부터 갓 개척한 초소형

교회까지 교인 수의 편차가 크다. 

이 때문에 전체 교인 수를 전체 

교회 수로 나누는 산술 평균을 

하면 초대형교회의 영향이 커 평

균값이 현실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중

앙값이다.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교회부터 가장 적은 교회까지 순

서대로 나열하면 2019년의 경우 

정중앙에 교인 수 51명의 교회가 

있다는 의미다. 통합 교단의 9000

여 교회 가운데 교인 수 51명 이

상인 곳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51

명 이하라는 뜻도 된다.

교인 규모별 교회 수 비중의 

10년간 증감 폭을 살펴보면, 101-

300명 중형교회는 2010년 22.6%

에서 2019년 19.0%로 3.6% 포인

트 줄었다. 반면 30명 이하 초소

형교회의 비중은 같은 기간 

23.8%에서 33.8%로 10.0% 포인

트 증가했다. 중형교회의 비중 약

화, 초소형교회의 증가가 확인된

다. 보고서는 “교회의 규모가 줄

어든다는 것은 교회의 일꾼과 헌

금이 줄어 교회의 여러 사역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재정 지출 및 사역 구조조

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리집사의 제직 대비 비율도 

10년째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장

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 

직분자를 총칭하는 제직 수는 86

만9830명이며 이중 서리집사는 

58만1000명으로 66.8%를 차지했

다. 2010년 73.3% 비중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보고서는 “서

리집사는 교회의 일꾼이면서 항

존직 후보들이어서 서리집사 감

소는 교회 사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교회 수와 목회자 수

는 소폭 증가하지만, 곧 정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여성 교역

자 비중은 앞으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성 교역자 비

율은 2010년 17.9%에서 2019년 

20.4%로 2.5% 포인트 늘어났다.

기감, 연회 감독·감독회장 후보자 접수

‘동성애 옹호’ 논란 부천시 인권조례 통과

예장통합 총회장에 신정호 목사 선출 

전국 1만개 교회에 복음 실은 광고를…

예장합동, 목사 늘고 교회·성도 감소

예장통합 서리집사도 내리 감소

내달 12일 미국 등 12개 투표소에서 선거

교계·시민단체, 시의원 주민소환 등 폐지운동

교단 사상 첫 온라인총회, 부총회장에 류영모 목사

예장통합·복음의전함 업무협약

예장합동 총회장에 소강석 목사 추대
교단 사상 첫 온라인총회, 부회장에 배광식 목사

태풍 마이삭이 막 지나갔다는 재난방송을 보다가 이어진 아

침 프로의 생방송을 보았다. 시청자 코너에 방송인들이 나왔는

데 그 중의 하나가 아나운서가 된 계기를 소개했다. 진로에 대

해 고민하던 대학 4학년 때 어려운 이들을 돕는 방송을 우연히 

보았는데 진행하는 MC의 눈에 고인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 맺혀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백천 마디의 말보다 공감하

며 흘릴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이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되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아야 되겠다며 아나운서가 되었다는 소개를 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게 흘러

간다. 특정한 소외계층이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을 엄습한 코로나19 때문이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우한바

이러스로 불렸으나 발원책임을 나라나 지역에 묻는 것이 부당

하다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코로나

19(COVID 19)로 명명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다. 8개월여 만에 

전 세계에는 수천만 명의 확진자와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걷잡을 수 없는 파급력으로 동서를 막

론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은 채 전파되고 있는 중이

다. 이로 인해 객관적인 통계 속에는 주관적인 어려움과 고통

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소연해도 부족할 정도의 사연들이 

넘쳐난다. 

코로나19가 속히 끝나지 않고는 내일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생존의 한숨이 태풍의 강한 바람처럼 너나 없는 가슴들을 강타

한다. 소외된 이들의 처절한 상황이 안타까워 MC가 흘린 한 방

울의 눈물이 보는 이들을 감동시켜 많은 이들이 돕는 손길을 

보태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두가 다 어려운 전방위적 위기상황

에 처한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선진국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

다는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인심은 곡간에서 나온다. 곡간이 

비면 나눌 것이 없고 소외된 이들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미

국과 같은 부잣집 곡간마저 비게 된다면 소외된 이들에겐 비빌 

언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것을 끄는 것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이를 뛰어넘는 속담이 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다. 먹을 것이 남아돌아 나누는 것

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도 모자라지만 그 모자란 것도 나눈다

는 인정이다.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

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 말씀한다. 어쩌면 내일이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재에 대한 촉구며 도리가 아닐까 싶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직격탄 상황은 대다수의 사람과 기업에 극심한 고통을 안기고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남다른 부를 축적하며 승승장구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어려운 곳에 자신의 넉넉한 것을 나

눌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방울의 눈물일 것이다. 

사실 인심이나 인정은 어려울 때 더 빛나는 가치다. 어려움

은 또 금전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배신과 이별, 질병과 

재난, 실패와 좌절 등의 심리적인 요인에 더 필요한 것은 관심

과 배려, 위로와 공감일 것이다. 이때 같이 손을 맞잡고 흘려주

는 한 방울의 눈물은 천군만마와 같은 응원이 되고 살아야 하

는 이유로 다가설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전통이며 삶이다. 무

엇보다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력이 된다. 

글로벌은 이해득실을 가릴 때 사용되기보다 모든 것을 아우

르는 포용을 전제한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백신을 먼저 차지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힘 있는 나라들이 과연 글로벌을 

언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설사 차갑게 식어버린 인정일지

라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더 따뜻하게 덥힐 수 있다. 이는 기

독교의 책임이며 의무다.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민에게 시원한 음료를 

건네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자 ‘예수 믿으면 코로나 걸려

요’로 화답했다는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앓이가 

아픔으로 다가온다. 이런 세상의 불신과 몰이해를 되돌리고 회

복하기 위해 성도와 교회가 흘려야 하는 진심어린 한 방울의 

눈물이 절대 필요하다. 

기독교와 교회가 코로나19와 태풍·장마 등의 자연재해, 소

외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흘릴 수 있

는 한 방울의 눈물은 치료와 회복뿐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가장 진정한 눈물일 것이다. 공감

하며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을 내가 흘려야 되겠다.                    
hanmackim@hanmail.net    

토요칼럼

눈물 한 방울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세계한국인기

독교총연합회(이

하 세기총, 대표

회장 조일래 목

사)는 9월 11일 

8-2차 임원회로 

모여 후원이사장 김희선 장로(사

진) 선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부 예배는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하여 상임회

장 유영식 목사의 기도와 “단

3:18”의 본문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주제로 대표

회장 조일래 목사의 설교가 있은 

후 초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순서를 마쳤다.

설교에서 조일래 목사는 “코로

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지만 이 

때에 교회가 힘이 될 수 있는 기

관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먼저 철

절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어

려운 난국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

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부 회의는 15명의 임원이 참

석한 가운데 대표회장 조일래 목

사의 사회로 진행돼 김희선 장로

에 대한 후원이사장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이어 세기

총 부설기관으로서 동성애•포괄

적 차별금지법반대 천만인 서명

운동본부와 그 사무처를 가결 허

락했다.  

신임 후원이사장 김희선 장로

는 인사말에서 “귀한 단체에서 섬

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하

나님께 영광 돌리며, 미력하나마 

750만 디아스포라 해외동포 및 

선교사들을 섬길 것이며, 나아가 

한국교회와 사회가 당면한 동성

애•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일천

만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과 세기총의 모든 활동에 힘써 

동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기사제공: 세기총>

세기총 후원이사장에 김희선 장로 선임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시작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때만해

도 그러다가 지나가겠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

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확진자

가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늘어

가고 마스크, 거리두기, 영상

예배, 거리에 사람들이 뜸해지

고 모두 가정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의 위력이 이렇

게 큼을 새삼 느끼며 익숙하

지 않은 현실을 적응해왔습니

다.

어느 날 목이 따끔하면서 

기침이 날 때만 해도 감기겠

지... 오후부터 열이 오르기 시

작할 때만해도 그러다가 내려

가겠지.... 그래도 혹시나 검사

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양

성판정이라는 말에 여느 때 

같으면 심장이 뛰고 정신이 

없을 텐데 너무 큰 충격이어

선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6월 26일 코비드19 양성판

정을 받고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의 고열, 심한 가래, 온몸에 알 

수 없는 통증, 구역질과의 투

쟁 속에서도 "그래도 먹어야 

산다" 생각하고 일어나려해도 

일어날 수 없어 침대에 누어

서 한 숟갈의 밥을 입에 넣고 

씹어 삼키려 할 때마다 바이

러스들은 목구멍으로 넘어가

지 못하게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을 느낄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소식을 듣고 

좋은 약이나 식이요법들을 알

려주었지만 하나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주는 

정보들조차 나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조차

도 약이 없다고 타이레놀이나 

먹고 쉬라고 합니다. "나는 이

렇게 해서 나았습니다" 이런 

소식들도 끊이지 않고 들려왔

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들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나를 예기치 못한 혼수 속에

서도 건지셨던 그 손, 심한 출

혈로 응급실행을 하던 그 속

에서도 살리셨던 바로 그 손. 

이 손만이 밤바다 순간마다 

나를 어루만져 주시려고 내 

침상 곁에 함께 누워 나를 안

아주시던 그 손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한줄기 빛이었습니

다.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고

열과 진통으로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고 나니 에너지의 소중

함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들이

었습니다.

저는 20여년전 간경화증으

로 간 이식 대상자로 준비하

고 있다가 전능하신 의사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간 이식 대

상자에서 밀려나와 회복되어

가는 중에 아직은 면역력이 

충분하지는 않고 고혈압과 당

뇨라는 기저질환을 가진 자입

니다. 

외출도 금하고 철저히 위생

을 지켜왔기에 저에게는 걸리

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

던 사실이 현실로 닥쳐왔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상

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이라고 외쳐오던 나에게 왜 

또 "이런 일을 하실까?"

죽음의 선상에서 오락가락

할 때마다, 갑작스런 남편의 

소천 앞에서 오열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들을 하

시고 결국에는 날개도 달아주

시더니 오지에서 힘겹게 사역

하시는 사모님들의 친구가 되

게 하시려고 공중을 날아 이

곳저곳을 다니게 하시던 그 

좋으신 분이 이번에는 "코로

나가 웬 일입니까?" 그러면서

도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를 기대하면

서도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

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어김없이 찾

아오신 주님과의 밀회를 하는 

시간들은 더 없는 소중한 시

간들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건

강할 때에는 결코 느껴볼 수

조차 없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

고 제힘으로 앉아있을 수 있

는 때는 주의 도움이 절실하

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간순

간을 주의 힘이 아니면 그 어

떤 동작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에 직면할 때에야 비로소 

만나볼 수 있는 주님이 한없

이 고맙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아우성 

치고 있을 때에도 사랑의 고

백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견

디거라 내가 너 곁에 있을게" 

수없이 속삭여주시는 주의 음

성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2주가 되는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잘 넘어가는 

것을 느끼자 체온도 정상, 산

소량도 정상수치로 오르고 가

래와 기침도 사라지자 아 이

제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물

러가는구나 느끼며 감사하고 

있는데 체중이 더 줄기 시작

하고 기운은 어제보다 더 없

어져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되

었습니다.

"이건 또 뭐지?" 바이러스가 

없어졌으면 정상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했더니 후

유증과 부작용이 따라올 수가 

있다고 하는 말에 넘어야할 

고비가 아직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 에너지가 

더 없어지는 것이 그 어떤 고

통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와의 투쟁

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

느 날이었습니다. 몸에서 기운

은 다 빠져나갔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죽을힘을 다하

여 주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

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견디어야 하는 것입

니까?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

어요, 누워 있을 힘조차 모두 

빼앗긴 고통 속에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아들

의 모습을 외면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부르짖는 소리가 온방에 

가득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견

디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

요? 나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일단 말입

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워 더 

이상 견딜 수 없더니 어느새 

단잠이 들었습니다.

에스겔47장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찾아오셨

습니다. 성소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내게도 흘러들

어오더니 가슴을 울리기 시작

합니다. 죽은 사해바다가 살아

나는 광경을 보여주시며 " 너

와 접촉하는 이들마다 생명이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느새 내 몸에서는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

벽을 깨우시는 아버지는 그토

록 원하시는 생수의 강물로 

나의 뱃속을 가득 채우시고 "

주께서 두고 가신 기쁨"을 선

물로 푸짐하게 주셨습니다. 그

날 아침 검사결과로 음성 판

정!!! 항체까지 생김!!! 떨리

는 심장과 눈물로 범벅이 되

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은 채 

7월의 막을 내리기 전날인 30

일 오전!! 받은 기쁨을 기도의 

동역자님들과 나누기를 원하

여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

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항체는 아

무나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

았습니다. 지금 건강한 청년들

도 항체가 생기지 않아 죽어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는 소식으로 불안해하고 있습

니다. 한국인들도 점점 늘어나 

병원에서 혼수로 사선을 넘나

드는 분들의 소식이 이어질 

때마다 새로운 감사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

전보다 더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의 손

으로 속히 살려주세요 간절하

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모님들 중에 왜 

하필 황 사모님이 걸렸나요?" 

의아해하면서 질문하시는 분

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자로

서 여러 가지의 기저질환을 

가진 자를 고르시다가, 가장 

취약한 조건에 있는 여인, 그 

어떤 약도 복용할 수 없는 조

건인 여인을 골라 뽑으신 것

이라고... 그러기에 순전한 하

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역히 드

러나게 하고 싶으신 창조자 

그분의 또 하나의 작품이라"

고 담대히 외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LA 본부 CMF

선교원 가족들을 비롯하여 

LA에이레네, 달라스 에이레네 

사모님들과 세계로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사모님들의 생명

을 짜 받치는 기도의 힘, 사선

의 고비 고비마다 넘게 했던 

힘은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했

음을 절실히 느껴봅니다. 피흘

림의 희생적 중보기도가 없이

는 기적의 축복은 누릴 수 없

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이었기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각처에서 사랑의 소

식들을 전해주시고 음식을 공

급해주시느라 수고의 땀을 흘

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투병

하고 있는 자들에게와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온 

지구촌에 공포와 염려로 힘들

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

직 살아계셔서 역사의 수레바

퀴를 돌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기에 영광을 올

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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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씩 아픔을 극복하기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당혹감

을 느낄 때에는 어떤 것을 해

결해야 하는지를 찾으라. 다음

에 제시할 훈련을 당신의 마

음을 맑아지고 평안과 치유를 

찾도록 도와준다.

적용: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지 알아보라: 

용서하지 못함, 분노, 괴로움, 

증오, 또는 상실로 인한 슬픔, 

절망의 영 등. 

회개: 회개는 당신의 치유

과정의 첫 단계이다. 하나하

나, 당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

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 당신이 영적 

억압에 시달린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고 부지불식간에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정결케 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이 영적 싸움에 대적할 

힘을 얻게 된다. 그 정결한 마

음이 당신의 죄를 회개한 결

과물이다.

회개는 당신을 겸손하게 한

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

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

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

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

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

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약4:8-

10).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

다”(시5:12).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예

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힘쓴

다면, 당신은 바울과 같은 믿

음을 가질 수 있다. 그는 “그

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

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

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

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

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

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고 로마

서 8:31-35에 기록하고 있다.

상실과 관련된 정서적인 고

통으로 슬퍼하는 사람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런 후에, 상실로 인해 발생하

는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치유

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

기도: “주 예수님, 슬픔에 

빠진 저를 도우시어 치유 받

게 도와주세요. 저의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께 보내 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

고 싶다는 욕망을 없애게 해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데 집

중하게 하시고 저의 사랑과 

주의가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탐구: 하나님의 말씀에 따

라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줄 수 있

는 말씀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다룰 수 있도

록 하여 당신이 고통이나 혼

돈에 빠지지 않게 지혜를 준

다.

과정: 기도와 고백을 통해 

고통을 처리하고 문제와 이슈

를 돌본다. 다른 사람과 당신

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

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상처와 

고통 받는 부분을 돌볼수록 

더 많은 평안을 얻어 압도당

하지 않게 된다.

기도: 제자들이 폭풍을 만

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도

움을 구했고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다. “이에 제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막4:40-41).

집중: 우울증에 빠지지 않

도록 자신을 돌보는 데 능동

적인 태도를 취하라. 긍정적인 

것과 주님께 받은 축복에 집

중하라.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

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저도 하나님

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

하시는가에 관해 배울수록 우

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네

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

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

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

리니”(사43:2).

발견: 이 싸움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걸으며 고통을 경

험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

도록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만일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 멘토가 없다면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하

고 영적인 멘토를 찾을 수 있

게 주님께 구하라. 긍정적인 

사람과 교제하여 당신을 위한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반복: 아직도 부정적 정서

에 싸여서 고통 받고 있다면, 

문제를 떨칠 수 있을 때까지 

위의 훈련 방법을 반복해서 

실시하라. 

다음 회에는 당신이 가진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

법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예

를 소개하겠다.
yonghui.mcdonald@gmail.com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우울증과 영적 치유”“우울증과 영적 치유”(25)(25)

문제 알아보고 문제해결 관련 말씀 찾아 기도하기
치유 첫 단계는 회개...능동적 태도, 영적멘토 찾기 

제 7장 우울증에 대한 영적 처방

황순원 사모
 (CMF선교원) 

코로나19 투병기

코로나 쓰나미가 지나간 벌판에 서서...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

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과 11시

30분 예배를 드라이브인 패밀리워

십으로 드렸다. 

본 교회는 그동안 가주정부 방

침에 따라 지난 3월 15일 이후 온

라인생방송예배를 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영적 거리 좁히

기 운동”을 계속해온 새누리교회

는 6개월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

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교회가 

위치하고 산호세 인근 마운틴뷰 

시청과 협의해 주일 2부와 3부 두 

번에 걸쳐 드라이브 인 패밀리워

십을 드리게 됐다. 

이날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

도와 기도 그리고 3명의 교육부 전

도사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히10:23)이라는 말씀을 아이들에

게 전했고 이어서 폴 전도사가 중

고등부에게 ‘Your Thinking Be 

Holy’(빌4)라는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경일 담임목사가 ‘

보고 배운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신4:10)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온 성

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다. 

특별히 이날 헌금은 6개월 만에 

교회 주차장 땅을 밟고 서서 하나

님을 찬양하며 헌금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기사제공: 새누리교회>

새누리교회는 드라이브인 패밀리워십을 개최했다

새누리교회 드라이브인 패밀리워십
6개월 만에 온 가족 함께 교회주차장에서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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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한다

온통 걱정 뿐이다. 근심과 두려움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득 베어 나온다. 사실 코로나가 이

렇게 오래 지속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

까? 지난해 말, 그리고 올 연초만 하더라도 백

신이 곧 나올 것처럼 얘기했다. 또 코로나바이

러스는 더운 기온이 되면 전파력이 약해서 올 

여름을 지나면서 생명을 다할 것으로 이야기

했었다. 그러나 웬걸?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은 점점 더 심하게 번져가고 있다. 이제

는 이곳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프리카, 호

주, 뉴질랜드까지 퍼져가서 지구상 성치 않는 

곳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치

유되었다고  판정된 사람들도 계속된 증후 증

세로 고통하고 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

염되었지만 증후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서 잠재적 확진 가능성이 늘 존재

하고 있다. 그뿐인가? 제2의 제3의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뉴스는 우리

를 공포 속에 있게 한다. 

좋던 싫던 코로나는 이제 우리 생활을 지배

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역사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구분해야 될

지 모른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며 교회교육에 있어서 근원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절망에서 희망을 심는 교회 교육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성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선민의식을 고양시

켜준 기본전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예루살

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은 감

히 최대의 치욕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을 버렸다고 생각했으며 이제 하나님은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

견이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살면서 회당을 건설하고 거기서 하나

님을 예배하고 신앙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그래서 70년의 포로생활을 끝내고 고

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은 예전에 절망적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더 이상 아니었다. 그들은 신

앙심으로 무장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크리스천의 군대가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돌

아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

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

다.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서 만나고 경험해야 

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우리

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첫째, 교회의 본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회는 곧 예배장소

이며 예배는 곧 삶의 전부라는 것을 강조해왔

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곧 신앙

생활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영적생활의 패배

자인 양 가르쳤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런데 

교회의 기능이 예배뿐이던가? 교회는 예배공

동체, 선교공동체, 섬김과 구제공동체, 교육과 

말씀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고, 시장에서 

모였고, 성전 뜰에서 모였다. 거기서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고 성찬식을 거행했으며 함께 음

식을 먹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

한 사람들을 섬겼고, 불신자들을 초대하여 말

씀을 듣게 했고, 함께 형제애를 나누며 사랑했

다. 그들이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았다고 해도 

교회의 기능을 소홀히 하거나 부족하지 않았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슨 얘기인가? 교회 예배당을 열지 못한다

고 해서 교회의 기능이 폐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교회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성경

적이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교회의 본

질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다. 비록 대면예배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모든 교회 기능은 더 강력하게 발휘되어

야 하고 또 마련되어야 한다. 섬김과 선교, 친

교와 봉사, 제자도, 교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제

공되어서 인생의 목적이 계속 채워지도록 기

능해야 한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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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매일가정예배 

그리스도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란 것
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은 왜 밧모섬에서 
격리생활을 합니까? 첫째, 요한은 자신을 가리
켜 형제라고 하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령 안에
서 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
관계를 가진 자로서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을 보였습니다. 둘째, 그가 귀양살이하는 까닭

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던 이유로 
박해를 받아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도 죽지 않
자 그를 밧모섬에 귀양살이 하도록 보내어졌다
고 알려집니다.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해 핍박
을 받는 자는 복됩니다. 셋째, 격리된 생활 속에
서도 신령한 복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
스로 격리하는 삶에서도 입을 넓게 열어 크신 
은혜를 구합시다.   

밧모섬에 격리된 요한(계1:9)찬383장화

요한이 받은 계시는 주님의 재림을 강조합니
다. 삼위 하나님이 친히 오심으로 모든 구속을 
완성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십니
까? 첫째, 구름타고 오십니다(7). 승천하실 때 
구름타고가신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모
든 성도가 함께 임하는 상징주의입니다. 둘째, 
각 사람의 눈으로 보게 오십니다(8). 요한은 재
림의 주님을 개별적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최
대의 실감을 갖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모든 족

속이 그를 보나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가슴을 
치며 받을 형벌을 바라보고 울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모든 족속 중 불신자들은 지옥형
벌로 인해 애곡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8). 높이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볼 때 더 분명
해지듯이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이 세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하는가
를 알게 됩니다.

재림 주님의 모습(계1:7-8)찬167장월

고독한 생활 속에도 주의 날을 기념하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 주의 날 곧 주일은 주님의 안
식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10). 구약의 안식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완성됐
습니다. 주일성수의 복을 무시하는 이 시대 풍조
와 맞서 싸워 어디서나 주의 날을 잘 지켜야합니
다. 둘째, 계시를 기록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10). 모든 복의 원천은 계시를 앎에 있습니다. 셋
째, 그 계시를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보내라는 명
령을 받았습니다(11). 재림과 관련된 일들과 그
리스도인의 영원한 승리를 알리는 계시는 교회
가 반드시 알아야하기 때문에 기록된 그 계시를 
전해야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전
수된 계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주의 날에 임한 은혜(계1:10-11)찬57장수

그가 본 계시의 중심은 인자 같은 이 곧 그리
스도 예수였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
자로 부르신 것은 인성보다 신성을 강조합니다
(단7:13-14). 그는 누구입니까? 첫째, 교회 사
이를 왕래하신 분이십니다(12). 신자 개인뿐 아
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을 간섭하시고 친히 다
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의와 거
룩의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13). 오직 그리스
도만이 거룩한 의의 왕십니다. 그 왕의 다스리

는 교회는 어디서도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셋
째, 성결의 주로서 교회를 살피십니다(14).   양
털과 눈과 같이 흰 머리와 머리털을 가지고 불
꽃같은 눈을 가진 인자란 성결의 주를 강조합
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모든 교회는 하
나님과 같은 거룩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인
자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인자 안에 거하기를 
즐깁시다.  

인자 같은 이I(계1:12-15)찬102장목

다시 인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첫
째, 고난을 통과한 자로 나타났습니다(15). 풀무
불을 통과할 때 단련한 주석처럼 많은 고난을 통
과함으로 곡을 완성하신분이십니다. 그래서 인
자 안에 있는 신자는 고난을 감사히 받습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순결자가 됐습니다. 불을 통해 
견고한 주석이 된 것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순

결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에
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를 따르라고 했습니다(눅9:23). 셋째, 전능한 말
씀을 가진 분이십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렁찬 
음성처럼 그의 모든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권세를 가지십니다. 교회는 그 음
성을 듣고 겸손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금 인자 같은 이 II(계1:15)찬94장

앞서 말한 인자의 모습은 그의 성품을 표현
한 것이라면 여기에 나온 그는 그의 사역과 관
계된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첫째, 그는 일
곱별을 가진 분이십니다. 일곱별은 주의 사자 
곧 교회의 대표인 목사를 가리킵니다. 지상에
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목사를 세워 그를 
통해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둘째, 그
는 성령의 검을 가진 분이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모든 일에 적용된 살아있는 말씀을 가리

킵니다(엡6). 그 말씀으로 교회는 시작되며 진
행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셋째, 
그는 은혜의 얼굴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해의 
비췸처럼 그는 교회에 은혜와 평강과 보호를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은 인자의 
권위 안에서 기이한 치료와 은혜를 누릴 수 있
습니다.   

인자 같은 이 III(계1:16)찬506장토

코비드(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4)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회본질 교육, 부모가 자녀영성교육 책임, 주일학교 커리큘럼의 변화:
①성경말씀 가르치기 ②시대정신에 대한 고민 ③성경적 리더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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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평신도지도자 초청 세미나

(1994년 4월 27일)에서 양은순 교수가 “

신자의 성경적 가정생활”이란 주제 강

연에서 제시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7가지 열쇠’를 ‘행복한 가정의 7가지 열

쇠’란 제목으로 필자 나름대로 수정, 업

데이트하여 다시 적어보았습니다.

1. 첫 번째 열쇠 ‘성숙’

남편과 아내가 육적으로는 성숙했으

나,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 때문에 아담이 하

와를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한 것처럼 오

늘날에도 부부간에 서로에게 죄를 전가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

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부부관계

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두 번째 열쇠 ‘복종’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

인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부부사이엔 아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을 때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종

은 남편이 꼭 잘나서가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

편에게 복종하지 못할 때 자녀가 부모에

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3. 세 번째 열쇠 ‘사랑’

하나님께서 남성을 흙으로 여성을 갈

비뼈로 창조하신 것은 남성이 여성을 소

중한 존재로 여기도록 한 것입니다. 따

라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의무가 있

고, 그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

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가장 사랑스

럽지 못할 때, 지겹게 느껴질 때 사랑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듯이 ‘기

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 ‘아

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4. 네 번째 열쇠 ‘대화’

최근 가장 큰 이혼사유는 대화의 부족

입니다. 대화는 기술이 필요한데, 먼저 

듣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양은순 교수는 

부부간의 대화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천

국방언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미안해

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

사랑해요’입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은 ‘사랑해요’라는 말

에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나 남편

은 아내에게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는 작은 것에 감

동하기 때문에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

디가 부부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큰 촉

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가정문

제 해결의 지름길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5. 다섯 번째 열쇠 ‘기도’

호흡이 없으면 육신이 죽듯이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가정입니다. 기도

는 영적인 호흡이며 축복과 능력의 통로

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가정을 찾고 계시기 때문

에 기도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

는 귀중한 부분입니다.

6. 여섯 번째 열쇠 ‘말씀’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육의 양식을 섭

취하듯 영의 양식인 성경말씀도 매일 개

인적인 경건의 시간(QT)과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정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

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7. 일곱 번째 열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가정이라

는 배를 성공적으로 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정의 배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근본이면서 마지막 열쇠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가정선교

영적으로 성숙한 부부관계 회복이 급선무
복종과 사랑, 대화, 기도, 말씀, 예수그리스도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17. 행복한 가정의 7가지 열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

에는 인생의 종점이라고 보던 60

세 환갑을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

서 고령화 사회에 흔한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인 질병들이 여성은 골다공증이고 

남성은 전립선암이다. 두 질병의 

공통점은 젊은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질환이라는 것과 그 발생

빈도가 고령화에 정비례해서 증가

한다는 것이다.

-은퇴한 60대 중반의 여성 박 

모씨는 두 달 전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지

는 사고를 당했다. 은퇴 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박 씨도 막

상 손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

하고 나니 골다공증에 대한 의문

이 생겼다. 2개월 후 깁스를 풀고 

박 씨는 의사를 찾아가 골다공증

에 관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심한 골다공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골다공증이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가 약해지는 현상을 말한

다. 우리 몸의 뼈는 출생 때부터 끊

임없이 생성과 소실을 동시에 한

다. 대개 30대 초반부터는 뼈의 소

실이 생성보다 더 우세해 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긴다. 여성은 폐경 

후 평균 5년 이내에 50%의 골 소

실이 이루어진다.

폐경이 일찍 온 경우나 난소적출

술을 젊은 나이에 받았다면 골다

공증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노화로 인한 고환

의 위축이 전립선암의 가장 중요

한 원인이다. 인종적으로 보면 백

인과 동양인들은 흑인에 비해서 

골다공증 발생이 많다고 보는데 

유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동양인의 

상당수가 우유를 흡수할 수 없는 

유당불내성인 경우가 많아서 칼슘

섭취가 적고 타민족에 비해 운동

을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골다공증 위험인자는 가족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 경우와 칼

슘이 많이 포함된 음식, 즉 유제품

이나 신선한 채소 등을 먹지 않은 

경우도 위험이 높다. 만성 천식환

자가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골다공증

의 위험이 높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우

선 운동과 칼슘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조깅 같은 체중부하 

운동이 중요하고 칼슘은 폐경기 

후 일일 권장량이 1,500mg인데 

1000mg은 정제로 섭취하고 나머

지 500mg은 음식물로 보충하도록 

한다. 또 칼슘을 복용하더라도 장

에서 모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

므로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대

표적인 약물이 에스트로겐이다. 과

거 30년 이상 복용되어왔고 한때

는 ‘늙지 않는 약’으로 널리 알려졌

지만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 유

방암과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이 많이 줄었

다. 시판되는 골다공증 약도 복용

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213-383-9388

건강 길라잡이

골다공증

이영직
내과전문의

체중부하 운동과 칼슘섭취로 예방

<14면에서 계속>

둘째, 자녀의 영성교육은 부모의 책

임임을 코비드 사태를 통해 명확하게 

일깨워야 한다. 가정 제단을 쌓고 믿

음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제 교회

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의무라는 

것이다. 코비드19이 도래하자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과 원격 교육을 통

해서만 학생들을 만나고 있으며, 우

리 자녀들은 친구들과 교실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교회 역시 비대면 중심의 예배와 성

경공부가 주로 이루어짐으로 우리 자

녀들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이전

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곧 자녀들의 일차적 교육책임이 학교 

혹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곧 

부모임을 알려준다. 

결국 지금 이 시기는 부모들에 있

어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 시기를 잘 

살리는 부모는 자녀들의 지적, 사회적 

및 영적 성숙을 함께 경험할 수 있지

만,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교육을 소

홀히 하는 부모들은 이후에 자녀들이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고통하는 위

기를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

셋째, 코비드 19은 결국 교회 학교 

커리큘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미 지난 호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현재 주일학교 커리큘럼은 오로지 성

경을 공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런

데 생각해보자. 주일학교의 목표는 무

엇인가? 아이들을 성경박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평

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크리스

천의 자질을 양성하는 것인가? 만약 

후자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필자가 생

각하기에 주일학교 커리큘럼은 3가

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성경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

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필자 역시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시

대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가

를 고민하고 이를 가르쳐야 한다. 마

지막으로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르쳐

야 한다. 각자가 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며 소명의식을 가지

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리더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함을 교

육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지난 호에

서 구속 지향적 방향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hlee04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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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기제로서의 계획수립

계획을 세우게 되면 ‘사전대처’

라는 인지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통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게 된다. 노이퍼트 교

수는 여기에 “행동 구성요소와 사

고 구성요소가 있다”면서 “행동

적인 예로는 비상자금을 마련하

기 시작하는 것 등이 있고, 사고 

구성요소에는 계획을 세우는 것

이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노이퍼트 교수는 연구를 통해 

2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매일 

스트레스를 탐색하는 방식을 9

일 동안 추적했다. 사전대처에 

참여한 사람들, 즉 보다 미래지

향적으로 생각하며 잠재적인 어

려움을 처리하는 방법을 예측하

고 계획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덜 반응했다.

연구는 9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됐지만 노이퍼트 교수

는 이런 원칙들이 훨씬 더 긴 스

트레스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노이퍼트 교수는 “계획수립이 

강력한 사전대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래의 일들을 계

획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달하게 될 미래가 있음을 인식

하게 해주고, 결국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그는 “자기 자신을 회복시

킨다는 느낌을 주는 활동을 선택

하라”고 제안한다. 이는 헤어숍

이나 네일숍을 예약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한 달이나 두 달 사이 

무작위로 날짜를 정해보는 것이

다.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

이 없어도 괜찮다. 

노이퍼트 교수는 “이런 계획들

은 매우 개인화된 계획경험이 될 

수 있다”면서 “헤어숍을 가거나 

심지어 헤어숍을 가기로 계획한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굳이 달력에 날짜와 시간을 기

록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감정적 

혜택들을 얻을 수 있다. 평범한 

것에서부터 꼭 이루고 싶은 버킷

리스트에 이르기까지 하고자 하

는 활동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일정들을 

세우고 싶어질 것이다.

노이퍼트 교수는 “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해 인식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하다”면서 “좋은 일에 대

해 기대하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

하다”고 설명한다. 하고 싶은 일

들에 대한 목록을 갖는 것만으로

도, 비록 그 일을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미완성을 싫어하는 이유

계획은 우리에게 예상할 수 있

는 것 이상을 제공한다. 계획은 

인지적 혼란을 처리함으로써 불

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을 준다. 

196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

인지부하이론’은 인간의 두뇌가 

특정시간에 제한된 양의 정보만

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정신처리모

델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

들을 성취하기 힘들어지면 결국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짊

어지게 된다. 노이퍼트 교수는 

완료될 수 없는 일들이 쌓여 우

리의 짐이 된다고 설명한다.

바로 여기서 ‘자이가르니크 

효과(미완성 효과)’가 일어난다. 

1920년대 처음 이 효과에 대해 

기술한 러시아 심리학자의 이름

을 따온 자이가르니크 효과는 수

행이 잘 된 일보다는 미완성이거

나 실수가 있었던 일들을 더 잘 

기억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 효

과는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만

연할 때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심

리학과 E.J. 마시캄포 부교수는 

“충족되지 못한 목표들은 사람

들의 마음속에 집요하게 남아있

다”고 말한다. 마시캄포 부교수

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이가르

니크 효과를 얼마나 완화시키는

지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목

표와 해야 할 일들을 적게 하면 

평균적으로 15가지의 다른 일들

을 적는다”면서 “무의식에는 많

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

명한다.

쇼핑계획에서부터 결혼시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결되

지 않은 생각들과 목표들은 인지

부하에 쌓인다. 마시캄포 부교수

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쌓이는 

생각과 목표들은 아주 쉽게 쌓여 

불안과 방해가 되는 생각들을 유

발한다.

인지부하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적 방법이 있다. 마시

캄포 부교수는 “실제로 그 일을 

처리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

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제로 

그것을 완수해내는 것과 마찬가

지로 방해가 되는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단순히 문제를 뒤로 미

루는 것만으로도 유익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시캄포 교수는 “

일정을 미루는 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스스로에게 ‘지

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8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

시 생각해볼 거야’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어떤 계획이든 좋으니 일단 계

획을 세워라

불확실성은 우리를 화나게 한

다.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무력감

을 주고 스트레스를 준다. 하지

만 우리가 계획을 갖게 되면 비

록 그것이 성과를 가져다줄 수 

없는 헛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

리의 마음을 명확하게 하고 생각

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노이퍼트 교수는 “결혼식과 

같은 중대한 계획에 있어서 이는 

분명한 사실”이라며 “많은 사람

들에게 결혼계획은 가장 크고 복

잡한 것이지만 결혼식은 차치하

고라도, 간단한 미래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 역시 스트레스를 해

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

명한다.

“일부 사람들은 너무 큰 스트

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3개월 앞

의 일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

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내일의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이

것이 어렵다면 오늘 오후를 계획

해보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느껴요. 하

지만 만약 그들이 오늘의 저녁식

사를 계획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축하해야 할 일이에요.”

만약 당신이 계획을 일상적으

로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

도 이는 훌륭한 조언이다. 지금

의 상황과 스트레스는 전례 없

는 일이다. 만약 당신이 스트레

스를 해소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 그것 역시 일반적인 

일이다.

“지금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

점이에요. 만약 당신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미

래를 위한 작은 계획들을 하나씩 

세워보세요. 그 계획이 다시 바

뀐다 해도 상관없어요.”

‘계획수립’ 강력한 사전대처 방법 될 수 있다!
BBC, 팬데믹 확산 따른 불확실성, 계획 수립/시행으로 대응하는 노하우 소개

2020년 상반기는 팬데믹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 어떤 일

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

대학 심리학과 셰바운 노이퍼트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제가 생

각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신건강 측면에서 볼 때 미래를 언제까

지나 미뤄두는 건 쉽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 

사이에는 강한 연결이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우

울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이퍼트 교수가 공동 저술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로 이런 불

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지어 그 계획이 헛된 것일지라도 말이다. 계획을 세우면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에 압도당하는 것을 막아준다. 

결국 계획수립은 우리의 본성이다. 노이퍼트 교수는 “인간만이 유일

하게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인간은 미래의 일을 계획하

기 위해 많은 뇌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Why can planning 

help you manage pandemic stress?).

인간만이 유일하게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긍정적 기분 유지, 스트레스에 압도당하는 것 막아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될 때, 중국 우한이 중국의 

정부차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 중국 당

국의 기독교 탄압에 대한 죄의 심판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한국 교회에 주시는 경고다 라고 쉽게 말했습니

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니 미국의 반신앙

적인 동성애자와 기도금지, 말씀의 권위 무시에 대한 하나

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

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추론하려 해서는 안 되며 그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 자

세는 더 포괄적이어야 하고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최근 유럽의 복음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Tom Wright 교

수는 "하나님과 팬데믹" 이라는 책을 출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COVID19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말하면서 

"Why(왜)" 라는 질문 대신에 "What(무엇)"이란 질문을 하라

고 부추깁니다. 왜 이런 대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지 하나님

의 뜻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재난 앞에서 교회와 신앙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를 물을 때 새로운 시각들이 열리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새로운 유

익을 주는 시각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안디옥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로마제국

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세계 전역에 큰 기근이 닥치자 안

디옥교회는 유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

을 해서 바울과 및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재난이지만 재난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

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디옥교회와 소아시아 지역

의 교회들은 재앙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에 더 많은 

마음의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 교

회와 이방인 교회의 안보이던 담이 허물어지는 귀한 결과도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맞추면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고 쓰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마주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어떤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한가를 확

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는 "무엇"을 행하다 보면 "왜"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의 진행하시는 큰 그림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찾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서 시작됩니다. 

라이트 교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은 역사를 추론하고 

정죄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싸매주는 사랑의 수고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표명했습

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말하기

보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 섬김

이 쌓여갈 때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 확

장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이

번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높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목·양·칼·럼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될 때

백운영 목사
(필라 영생장로교회)


